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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학령전기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령전기 아동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머니의 정서지

능과 양육행동,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등으로 보고되었다.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행동을 개선함으로써 학

령전기 아동의 애착을 증진하고, 나아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평가는 동시 내재적 혼합연구 방법을 이용

하였다. 양적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방법을 이용

하여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그리고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e 

equation)을 이용하였다. 질적연구는 서술적 연구 설계 방법으로 포

커스 그룹 면담과 회기별 집단프로그램 평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7월~2021년 3월까지였으며, 연구 참여자

는 스마트기기 과의존된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로 실험군 25명, 대조군 26명으로 총 51명이다. 연구기간 동

안 실험군에게는 주 1회, 회기당 120분, 총 8회기의 감정코칭 집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대조군은 별도의 중재가 제공되지 않았다.  

양적자료의 분석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 참여자에 비해 어머니

의 정서지능(χ2=14.99, p=.001), 긍정적 양육행동(χ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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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9), 학령전기 아동의 불안정애착(χ2=9.49, p=.009) 및 스

마트기기 과의존(χ2=14.48, p=.001)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χ2=4.79, p=.091), 학령전기 아동의 안정애착(χ2=2.46, 

p=.292)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

수치 추정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처치효과는 사후

조사 시점에서는 유의하였으나(p=.007), 추후조사 시점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다(p=.376).  

포커스 그룹 면담과 회기별 집단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수집한 질

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

었다. 5개의 주제는 ‘정서적 어려움 없는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희

망’, ‘성찰함으로써 어루만지게 된 감정’, ‘따뜻하고 권위 있는 양육’,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아이’, ‘달라진 우

리 집 풍경’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스마트기기에 과의

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행동, 학

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에 도움이 되는 중

재임을 확인하였다. 이 집단프로그램은 임상 및 지역사회 실무현장

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스마트기

기 과의존 관련 교육과 연구에 근거기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스마트폰, 학령전기, 유아, 중독, 의존, 정서지능, 양육행동, 

애착 

학   번 : 2017-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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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3세에서 6세에 속하는 학령전기 아

동도 대체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한국

정보화진흥원, 2020). 이와 같은 학령전기 아동 스마트기기 사용의 

일반화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도 함께 증가하여, 2020년 국

내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5.7%에 달한다고 보

고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학령전기 아동에까지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된 배경에는 교

육, 오락, 육아 보조 측면에서의 이점이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Jago et al., 2016). 그러나 과도한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학

령전기 아동의 수면장애(Chindamo et al., 2019)와 근골격계의 변

형을 유발하고(Howie et al., 2017), 감정조절에 악영향(김수정 & 

정익중, 2016)을 미치며, 일상에서 충동성 증가와 집중력 저하를 유

발한다(Poulain et al., 2018). 더구나 스마트기기의 일방향적 소통 

방식은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유리 & 유영미, 

2019), 아동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장기적으로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을 매개한다(김성봉 & 장정임, 2016).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이금희 et al., 2020; 이수기 et al., 

2014). 특히,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 심리적 안정성과 정

서적 민감성을 토대로 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Aminabadi et al., 2012). 이에 일관성 없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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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게 되어(Aminabadi et al., 2012; Gottman et al., 2011), 아동

의 안정애착 형성을 저해한다(한태숙 & 황혜정, 2010). 그러나 안

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만성적인 욕구의 좌절로 인해 접

근성이 높은 스마트기기에 애착반응을 보일 수 있다(김송이 & 김현

수, 2016; 용은미, 2021; Cundy, 2015). 한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는 양육행동 역시 과의존을 증가시킨다(이금희 

et al., 2020). 이에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를 위

해서는 어머니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정코칭은 자녀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소통함으로써 감정

정화와 문제해결을 돕는 의사소통 체계로서, 부모 자신의 감정을 이

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Gottman et al., 2011). 그러므

로 감정코칭은 어머니의 정서적 민감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개선하

여 정서지능과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함으로써(고숙희, 

2013; 구미희 & 권혁철, 2020)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증진과 스마

트기기 과의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에게 중

재를 제공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과의

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혼합연구 설계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

전기 아동의 애착,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혼합연구 설계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하나의 연구에 적용

하는 기법으로, 질적자료와 양적자료를 통합하여 메타 추론을 낳는

다(Polit, 2021). 이에 혼합연구 설계를 이용한다면 중재가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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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

머니(이하,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학

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다. 

둘째,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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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스마트기기 과의존 

① 이론적 정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와 같은 스마

트기기(한국언론진흥재단, 2020)의 과도한 이용으로 현저성

이 증가하고, 이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

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개발한 유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및 스마트TV와 같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수준을 측정한 점수로 잠재적위험군에 해당하는 24점 이

상을 말한다.    

2)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 

① 이론적 정의: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

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는 자녀 교육방법을 말한다

(Gottman, 1997).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HD 행복연구소의 1, 2급 감정코

칭 5단계 훈련과정(최성애 & 조벽, 2015, 2018)을 기초로 

하고, 어머니 대상의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 연구들(고숙희, 

2013; 구미희 & 권혁철, 2020; 서숙경 & 김은경, 2012)과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특성(이금희 et al., 

2020)을 반영하여 1회에 2시간씩 총 8회기(16시간)로 구성

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말한다.  

 



 

5 

 

3)  정서지능 

①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하며 

정서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Salovey, 1990).  

② 본 연구에서는 Salovey와 Mayer (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8)이 소개한 성인용 정서지능 도구

(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AEQT)로 측정한 점

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양육행동 

① 이론적 정의: 부모 혹은 대리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

상적으로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박주희 & 이은해, 

2001).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주희 외(2001)의 어머니 양

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s, MPS) 질문지를 최

정윤(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5)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① 이론적 정의: 양육자나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

하고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Bowlby, 1988).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aters와 Deane (1985)이 개

발한 애착안정성 척도(Mother-Child Attachment Stability; 

MCAS)를 이은순(2009)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어머니가 

인지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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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1) 스마트기기 과의존 정의와 현황  

스마트폰은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무선 전화 통신 및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이용할 수 있는 소형 기기를 말하며 통상적

으로 스마트패드도 스마트폰으로 간주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외에 비휴대용 스마트TV 등을 포함

하는 용어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학령전기 아동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뜻하는 용어는 별다른 

합의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질중독에 상응하는 행위중독의 

한 형태로 규정한 용어인 중독(addiction)과 중독경향성(addiction 

tendency), 심리적 집착에 초점을 둔 의존(dependency)과 과의존

(over dependency), 병리적 개념을 축소하고 행위에 초점을 둔 몰

입(immersion), 과몰입(overindulgent/excessive immersion), 과다

사용(overuse) 및 사용 습관(usage habit)이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

고 있다(이금희 et al., 2020). 

그런데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

분 중독 혹은 중독 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Lee & 

Yang, 2021). 이는 성인에게는 중독의 병리적 특성을 적용한 것이

라면(Capuzzi & Stauffer, 2008), 학령전기 아동에게는 성장 발달

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가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이금희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심리적 

의존성을 야기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과의존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김송이 & 김현수, 2016; 이금희 et al.,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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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undy, 2015).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에 대한 조절실패가 나타나며, 이로 인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

는 상태를 말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 중에서 현저성

(salience)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

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한다. 조

절실패(self-control failure)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

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감소됨을 뜻한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20).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유형은 일반군, 잠재적위험군과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에 대한 해석을 살펴

보면, 일반군은 스마트폰을 조절된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잠재

적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

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20).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수행 문제, 건강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국내에서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잠재적위험군/고

위험군 비율은 2016년 15.9/0.7%, 2019년 19.7/1.7%로 학령전기

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파르게 증가한 연령 대라는 점에서 주목되

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20). 그럼에도 2020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학령전기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Cartanyà-Hueso et al., 2021), 잠재적위험군/고위험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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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22.7/3.0%로 더욱 증가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25.7%인 점은, 3세 이

상 전체 인구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23.3%, 20에서 59세에 해

당하는 성인이 22.2%인 것과 비교해도 높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수는 각각 

438,420, 406,243, 357,771, 326,822명이다(e-나라지표, 2020). 

이를 토대로 2020년 기준 스마트폰 잠재적위험군에 해당하는 학령

전기 아동의 수는 약 34만 5천명, 고위험군은 약 4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e-나라지표, 

2020). 이는 약 39만명에 이르는 학령전기 아동이 스마트기기 과

의존의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TV와 같은 비휴대용 장

비를 포함할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라 추정된다.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질병영역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전세

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2013년 정신질환진단통계 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임상적으로 유의한 연구가 

더 필요한 비공식적 장애로 포함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19)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일반적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AAP는 18개월 이하의 유아는 

디지털기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2세에서 5세는 부모의 감독하

에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

다(AAP, 2019).  

스마트기기는 일반 디지털기기에 비해 접근성과 몰입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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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아동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과의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Park & 

Park, 2021). 그러나 6개월 이상 미취학 유아동의 상당수가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있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Kabali et al., 

2015; Waisman et al., 2018), 특히 TV,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보고된다(이윤경 et 

al., 2018). 일반 가정의 스마트TV 보유율이 84.9%인 점을 감안한

다면(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학령전기 아동이 권고 수준보다 많

은 시간 동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스마

트기기 과의존을 유발하는 요인과 과의존의 결과로 나타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요인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학령

전기 아동 요인과 어머니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의 요인으로는 아동의 기질, 내성 및 자기조절력 등

이 있다. 기질은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

다(김송이 & 김현수, 2016). 흥미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자극추구 

기질 혹은 직면해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이로 인한 생활의 지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송이 & 김현수, 2016).  

내성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사용해야 만족감을 느

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임인택 & 이선미, 2015; Capuzzi & Stauffer, 

2008), 연령이 어릴수록 내성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임인택 & 

이선미, 2015). 이에 학령전기 아동은 스마트기기 사용에서 내성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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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아동의 자기조절력 역시 영향을 미친다(나민영, 2016; 

이세영 & 김수향, 2020). 그러나 자기조절력은 학령전기에 발달하

기 시작하므로, 이보다는 주변 어른의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김유리 

& 유영미, 2019; 임경식 et al., 2014). 즉, 자기조절력과 스마트기

기 과의존의 상관계수 효과크기는 중간 이하이므로(ESr=.24), 더

욱 큰 관련이 있는 변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하연아, 2018).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은 다양하다. 많은 부모들이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주의를 집중시키

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제공한다(백다현, 2018). 아울러 오늘날의 부

모들은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지한다

(장진주 & 정인숙, 2015). 이에 교육 목적으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권장하거나, 조

르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사용을 허용하기

도 한다(장진주 & 정인숙, 2015). 그러나 학령전기의 자녀를 양육

하는 많은 부모가 스마트기기를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바라는 것과

는 다르게 대부분의 아동은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기

기를 사용한다(김민희, 2015;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한국정보화

진흥원, 2020).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부모중에서도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이금희 et al., 2020). 

이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결정의 90% 이상은 어머니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수기 et al., 2014). 어머니 요인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ESr=.41)과 양육스트레스(ESr=.40)가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

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이금희 



 

11 

 

et al., 2020). 이에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은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용 환경을 조장한다(이현주 et 

al., 2015; Lee & Yang, 2021). 그러한 이유는 스마트기기에 과의

존된 어머니는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허용적이기 쉽기 때문이

다(장진주 & 정인숙, 2015).  

그러나 어머니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몰두는 정서적 민감성과 반

응성을 저하시켜 미묘한 자녀의 신호를 포착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다(Braune-Krickau et al., 2021). 특히 스마트기기는 휴대가 간편

하여 다른 디지털기기보다 더 어머니의 반응성을 저하시키는데, 과

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 반응을 억제한다(Carson & Kuzik, 2021). 즉, 주의를 기울이

기 바라는 자녀의 시도에 반응이 없거나 느리고 냉담하거나 거부적

인 반응을 보인다(Carson & Kuzik, 2021).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보고하는 스마트기기 사용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습득(Lupton, 2016), 육아를 위한 보조 수

단(백다현, 2018)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심리적 고통의 완화이다

(Lee & Yang, 2021). 이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외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육아 경험이 적은 어머니가 정보를 

습득하고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스마트기기임을 

말해준다(하연아, 2018). 그러나 실제로 정보습득을 위한 스마트기

기 사용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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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토대로(임인택 & 이선미, 2015), 어머니의 과의존에 높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인간은 관계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

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욕구가 충족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경험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러

한 사회적 욕구의 불충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은 어머니의 스마

트기기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Doty & Dworkin, 2014). 더불어 외로움은 어머니가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부정적 정서로, 외로움으로 인한 과도한 스

마트기기의 사용은 이들이 현실적인 지지적 인간관계에서는 멀어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Mandai et al., 2018). 스마트기기는 외출이 어

려운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

기에 용이한 수단이다(Doty & Dworkin, 2014).  

반면,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불안을 말하

는데, 사회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

으로 길기에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해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하

기 쉽다(백다현, 2018). 더불어 공공시설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자녀에게 의례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허용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한다(백다현, 2018).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과 육아는 삶의 급격

한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김성재 et al., 2020; 박진아 et al., 2014). 또한 학령전기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해

져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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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스마트기기에 과의존 될 수 있다(Lee & Yang, 2021; 박진아 

et al., 2014).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였음에도 양육에 대한 책임

과 부담은 여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크게 느끼기 쉬운 것이 현

실이다(하연아, 2018). 특히 어머니는 학령전기 자녀가 부정적 정서

를 표현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쉽게 경감되지 않는다(유인숙 & 김민화, 2016). 그러나 

극심한 양육스트레스 경험은 자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좌절

감을 유발하는데, 좌절감은 더욱 강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어머니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박진아 et al., 2014).  

이처럼 우울, 불안, 사회불안, 외로움,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박진아 et al., 2014; 백다현, 2018; 유인숙 & 김민화, 2016; 

Baumeister & Leary, 1995; Doty & Dworkin, 2014; Mandai et 

al., 2018),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양육스트레스는 학령전

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연관된다(이금희 et al., 2020). 그

러므로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은 학

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박진아 et al., 2014; 백다현, 2018; Baumeister & Leary, 

1995; Doty & Dworkin, 2014; Lee & Yang, 2021; Mandai et al., 

2018).  

3) 스마트기기 과의존 영향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점과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점을 살펴보면, 스마트기기는 높은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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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으로 학습, 게임, 육아 보조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에(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Jago et al., 2016; Rocha & 

Nunes, 2020), 상당수의 가정과 유아교육 전문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Hwang & Kim, 2016). 구체적으로 

스마트기기는 읽기 활동의 우수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감독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되고(천희영, 2015; 

Rocha & Nunes, 2020), 문제 해결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천희영, 2015).  

그럼에도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각도에서 나타

난다. 신체적 측면에서 장기간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해마 주변부 피

질의 부피 감소와 같은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orvath et al., 2020). 더불어 장기간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의 변형과(Howie et al., 2017),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김경중 et al., 2016).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수면장애를 유발한다(천희영, 2015; Chen et 

al., 2019). 즉, 블루라이트에 노출될 경우 뇌가 밤과 낮을 착각하여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고(Scheer & Czeisler, 

2005), 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수면 시간은 짧아지게 된

다(Chindamo et al., 2019). 이러한 블루라이트에 의한 수면장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학령전기 아동이 더욱 취약한데, 특히 수

면을 취하지 못하여 수면의 보조 기구로 다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

는 악순환은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더욱 증가시킨다(Nathanson & 

Beyens, 2018).  

정신적 측면에서, 스마트기기는 신체로 입력된 감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감각처리능력을 저해하며(김윤경 & 김경미, 2020), 감정

조절에 악영향을 미쳐 우울, 불안을 증가시킨다(김경중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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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또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주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충동성,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김경중 et al., 2016; 김수정 & 

정익중, 2016; 김정겸 & 강영식, 2016; 유지형 & 문혜련, 2017; 

Rocha & Nunes, 2020). 이러한 부작용은 주의력 결핍/과다행동 장

애의 특성과 유사한데(이예림 & 하은혜, 2017), 행동문제는 스마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 증가하게 된다(Rocha & Nunes, 

2020).  

사회적 측면에서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자기조절력에 악영향을 미

치고, 친사회적 특성을 의미하는 또래유능성을 저하시키며, 자폐성 

지수를 증가시킨다(김유리 & 유영미, 2019). 또한 놀이성, 사회적 

자발성, 유머감각의 발달을 저해하여 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이는 사

회적 위축을 유발하고(김윤나 & 박희숙, 2016), 장기적으로는 학교

생활 적응력을 저하시킨다(Rocha & Nunes, 2020). 이처럼 스마트

기기 과의존은 학령전기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천

희영, 2015).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를 야기하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행위중독의 성향이 짙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Grant et al., 

2010). 행위중독은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갈망(craving)을 유발하

며, 쾌감(high)을 경험하기 위해서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특성이 

있다(Grant et al., 2010). 쾌감을 느끼는 뇌의 영역인 보상 회로의 

특성상 중독은 다른 중독을 쉽게 활성화시키기에(Grant et al., 

2010),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도박중독과 같은 심각한 행위중독으로

의 관문으로 불리운다(김성봉 & 장정임, 2016). 즉, 스마트기기 과

의존은 높은 접근성과 익명성을 갖기에 청소년기 도박중독 발생을 

매개하게 된다(김성봉 & 장정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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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중재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수행

된 국외의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세영과 김수향(2020)은 국내에 거주하는 4, 5세의 학령전기 

아동 25명에게 인지행동치료 중심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주 2회, 회기당 40-50분, 총 24회기에 걸쳐 제공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 및 

단점과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미리 

정하는 훈련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령전기 아동의 자기조절력 향

상과 스마트폰 사용시간 감소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나민영(2016)은 국내에 거주하는 5세의 일반 학령전기 아동 24

명에게 회기당 30-40분, 총 10회기, 부모에게는 회기당 70-90분 

총 3회에 걸쳐 스마트기기 중독의 정의와 문제점을 교육하고 대처 

방안 탐색하는 인지행동치료 중심의 중재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스

마트기기 과의존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특히 현저성, 내성, 

대인간 갈등에 있어 유의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며, 충동·강박적 

사용, 금단, 일상생활 장애 요인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상

의 문헌고찰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이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나민영, 2016; 이세

영 & 김수향, 2020).  

학령전기는 역동적이고 정교한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인간

의 본질적인 심리적 능력이 초기형태로 출현하면서 인지와 행동이 

크게 발달한다(Brown & Jernigan, 2012). 더불어 학령전기는 가족

과 사회의 도덕적 규칙을 내면화하고 사랑, 분노, 공포, 좌절과 같은 

여러가지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며 부모 형제를 모방하여 사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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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킨다(도복늠 et al., 2016). 그러나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생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Erikson, 1963),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하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어머니

의 정서적 역량을 설명하는 변수로 정서지능을 선정하였다(Salovey, 

1990). 이에 학령전기 아동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관련이 있는 어머

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18 

 

2. 어머니의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정서라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

으로 정의된다(Salovey, 1990).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에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및 

적응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포함된다(Salovey, 

1990). 이 구성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처리 

형태나 역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Salvory, 1990). 즉, 사람마

다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감정과 정서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Salvory, 1990).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

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감정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

고 조절할 수 있다(박진영 & 부성숙, 2014; Salvory, 1990). 더불

어 좌절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스트레스와 

변화에 잘 대처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대처가 향

상된다(박진영 & 부성숙, 2014; Aminabadi et al., 2012). 그러나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박진영 & 부성숙, 2014; Aminabadi et al., 2012).  

정서지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낙담시키기보다 격려하고 협력

하는 방법으로 양육하면서도 권위 있는 양육을 실천함으로써 자녀

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도록 돕는다(Aminabadi et al., 2012). 이

에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박진영 & 부성숙, 2014). 

반면, 정서조절 역량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정서조절에 기

여하기 어려우며 자녀와의 친밀도가 낮다(Shaffer et al., 2018).  

어머니를 통한 감정수용과 지지는 학령전기 아동이 스스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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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서호찬, 2016). 특히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Gottman et al., 2011).  

어머니를 통한 감정수용의 경험은 학령전기 아동이 자신의 감정

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와 같은 정서적 역량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발

달시킨다(김순이 & 서호찬, 2016). 그러므로 학령전기 아동의 감정

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Gottman et al., 2011), 자녀의 문제에 접근할 때 

지나치게 걱정하는 과민반응을 보이기보다 감정을 수용하여 적절한 

코칭을 제공해야 한다(김순이 & 서호찬, 2016).  

현재까지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과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학령전기 아

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지능(ESr=.29)이 이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호변수임을 밝혔다

(하연아, 2018).  

아동의 정서적 기술은 주양육자의 영향을 받기에 어머니의 정서

지능이 저하된 경우는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Salovey, 1990).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에는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

의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박진영 & 부성숙, 

2014; 이금희 et al., 2020; 하연아, 2018; Salovey, 1990).  

국내외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해 시행된 중재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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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Zare 등(2017)은 2세에서 6세의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양육

하는 40명의 이란 어머니들에게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에 대해 교육

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회기당 90분씩, 총 3회에 걸쳐 집

단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정서지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승윤과 문지영(2018)은 국내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

하는 어머니 46명을 대상으로 매일 7분씩, 총 15일간 부드러운 클

래식 음악을 이용한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정서지능의 향상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Platsidou와 Tsirogiannidou (2016)는 그리스의 평생교육센터에 

방문하는 부모 156명(어머니가 94.2%)에게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회기당 2시간, 총 8~10회기에 걸쳐 자녀의 발달, 자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 학습장애, 중독, 성교육 등에 관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괴롭힘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증

진시키기 위해 역할극, 사례연구, 소그룹, 대그룹 토론, 드라마, 자

유 연상, 피드백 및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습에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지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곽윤정(2013)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학령전기 아동에게 주 1

회, 50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을 적용하였다. 중재는 정서지능 하위변수의 속성을 이해하고 정서

적 민감성과 반응성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그룹토의, 그

룹활동, 의사소통 기술향상과 슈퍼비전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중간이상 혹은 큰 효과크기의 유의

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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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서지능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의 

전환이나 단기의 교육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우며(이승윤 & 문지영, 

2018; Zare et al., 2017), 양육지식의 향상만으로는 정서지능 향상

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Platsidou & 

Tsirogiannidou, 2016). 더불어 정서지능 향상의 큰 효과크기를 기

대하기 위해서는 하위변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서적 민감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곽윤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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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박주희 & 이은

해, 2001). 양육행동과 스마트기기 과의존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즉,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면서도 받아들

여지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한계를 제시하는 양육방식은 스마트기

기 과의존 감소에 필요한 요소이다(이금희 et al., 2020).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양육행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Aminabadi et al., 2012). 그러나 어머니가 불안과 

같은 내현화 문제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적 감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녀를 과잉

보호 혹은 방관하는 방식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자녀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증가할 수 있다(우정애 & 김성봉, 2014).  

부정적 양육행동 중에서도 소리치기, 화내기, 고집꺾기, 윽박지르

기와 같은 거부적 양육행동(박주희 & 이은해, 2001)은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관심

이라는 이차 이득을 통해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Hong & Park, 2012). 방임적 양육행동은 행동문제를 적절히 제한

하지 않는 양육행위를 말하는데, 이 역시 감독의 부재를 통해 학령

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증가시킨다(이금희 et al., 2020).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스

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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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entley et al., 2016). 더불

어 과반수의 부모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악영향, 부

적절한 언어 및 무분별한 광고에의 노출을 염려하고 있었다(한국언

론진흥재단, 2020).  

스마트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사용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

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역량이 요구된다(용은미, 2021; Jago et al., 

2016).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할 

경우 내적인 긴장이 완화되어 자녀와의 상호간 이해가 증가하게 된

다(용은미, 202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절충된 의견은 긴장감을 저

하시켜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조절에 기여한다(용은미, 2021). 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감소를 위한 중재는 어머니

의 의사소통 역량의 사정과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Jag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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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애착은 아동이 주양육자에게 가지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

한다(Bowlby, 1988). 애착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특별한 사람과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애착 형성의 목

적은 애착 인물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Bowlby, 

1988).  

애착의 발달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어머니의 정서적 민감성 저하는 자녀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raune-Krickau et al., 2021; Mountain et al., 2017). 양

육자와의 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내적 모델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

로 발달 및 변화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개인에게 안정된 애

착의 형성은 중요하다(Bowlby, 1988).  

과의존은 일련의 애착장애(attachment disorder)로 정의된다(한

순희 & 반신환, 2020; Flores, 2010). 이는 주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지 못한 경우는 불안정한 심

리를 보상하기 위해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강박적으로 집착함을 뜻

한다(김송이 & 김현수, 2016; 용은미, 2021; 이금희 et al., 2020; 

Cundy, 2015).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추론해 볼 때, 스마트

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손상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의존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애착 수준을 사

정하여 이를 토대로 관계에서의 만족을 개선함으로써 손상된 애착

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김송이 & 김현수, 2016; 용은미, 2021; 이

금희 et al., 2020; Flores, 2010).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전기 아동의 안정애착 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매우 큰데(유효순, 2012), 그러한 이유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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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정적이며 일관적인 지지적 양육행동은 학령전기 아동에게 심

리적 안정감을 높여 안정애착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유효순, 

2012). 반면, 어머니의 비판적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안정

애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Cyr et al., 2014). 더불어 어머니의 

높은 비판의 수준은 학령전기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

제를 증가시킨다(Cyr et al., 2014; Ward et al., 2020). 

정서적 민감성은 손상된 애착을 재형성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로 

보고된다(Mountain et al., 2017). 정서지능이 높은 어머니는 우수

한 정서적 민감성을 토대로 자녀의 욕구를 세심히 알아채어 적절히 

반응한다(Aminabadi et al., 2012). 이에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향상

된다면 정서적 민감성이 증진되어 학령전기 아동의 손상된 애착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Aminabadi et al., 2012; 

Mountain et al., 2017).  

주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령전기 아동의 특성

으로는 기질이 있다. 흥미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자극추구기질 혹은 

직면해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는 위험회피기질이 높은 아동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송이 & 

김현수, 2016). 또한 학령전기 아동의 자극추구기질 혹은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높을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모아애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자녀에게 덜 민감

하도록 영향을 끼친다(김송이 & 김현수, 2016). 하지만 기질은 타

고나는 것으로 어머니의 노력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것 외에는 대처 방안이 거의 없다(김송이 & 

김현수, 2016).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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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는 관련요인에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행동 그리고 학령전

기 아동의 애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향상에 초점을 둔 중재를 제공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관련된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중재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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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코칭 

감정코칭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법이다(Gottman, 1997; Gottman et 

al., 2011).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에 

속하는 감정코칭의 5단계와 부모의 유형에 대해 Gottman 외

(1997) 및 Gottman 외(2011)의 보고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감정코칭의 단계 

감정코칭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

는 단계이다. 감정코칭은 자녀가 감정을 보이지 않을 때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읽어 주지 않으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다. 1단계에서는 아이가 작은 감정을 보일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을 파

악하기 어렵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더욱 격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에 집중하기보다 

감정에 주목한다. 행동 이면에 숨은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1단

계이다. 

2단계는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분노, 우울,

과 외로움과 같은 아이의 감정을 파악했다면 감정코칭을 시작할 것

인지 그냥 모른 체할 것인지 선택한다. 감정코칭은 자녀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강한 감정을 보일 때가 

감정코칭을 적용하기 좋은 순간이다. 하지만 감정코칭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감정이 고조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3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단계이다. 감정을 공감해주는

데 기술이 필요하며, 아이의 감정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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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자기감정을 들여다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는 감정코

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3단계를 어떻게 진행 했느냐에 따라 

감정코칭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3단계에서 아이의 감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공감해 주어야 하고, 감정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

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비판, 비난, 판단이나 평가하는 표현을 한다

면 감정코칭은 실패하기 쉽다. 여기에서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며, 아이 자신도 모르는 양가감정도 받아주도록 한다. 단, 

감정을 공감할 때는 언제나 진지할 필요가 있다.  

4단계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단계로, 표현을 강조

하는 이유는 감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감정을 처리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감정에 이름(감정 단어)을 붙이는 것은 아이가 감정 

어떻게 처리할지 명료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에는 부모가 대신 감정에 ‘수치심’, ‘억

울함’ 등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이는 부정적 감정에 이름을 붙

이는 과정은 이성적 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즉, 

감정적 상황에서는 편도체를 포함한 변연계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부정적 감정의 이름을 파악하여 실체가 뚜렷해지는 경우에는 전전

두엽이 활성화하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한다(Gottman et al., 2011; Martin & Ochsner, 

2016). 다시 말해, 감정을 억압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축소

하지 않고, 감정의 실체에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정서의 조절에 

기여한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이 다양할 때는 1단계에서 3단계(그

리고 4단계)를 반복할 수 있다. 

5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행동의 한계를 정하고 목표를 

확인하기, 해결책을 찾아 검토하기,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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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기로 나눌 수 있다. 아이의 감정은 모두 받아 주어야 하나 

행동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곤란하다. 행동에 한계를 정할 때에는 

아이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돕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은 특히 

중요한데 그래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단지 감정만 누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

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

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해결책을 탐색하였다면 그때까지 나온 

해결책을 검토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결책에 

대해 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선택

하는 것은 자녀의 몫으로 둔다. 

감정코칭은 타인이 있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아이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순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감정코칭을 해야 할 사

람이 몹시 흥분했을 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감정코칭을 해서는 안되며 아이

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놀라거나 거짓 감정에 공감을 해줄 필요는 

없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코칭 하기 위해

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무의식에 근원을 둔 자신의 초감정(초자아-

양심)과 아이(원초아-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을 숨

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모의 양육유형 

부모의 양육유형은 태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축소전환형 부모는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여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좋은 감정이라고 여기는 반면,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나쁜 감정으로 여겨 감정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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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감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놀리

기도 한다. 

둘째,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하거나 비난한다.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에 집중하

기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를 양육하며, 아이가 계속 울면 

소리치거나 협박한다. 이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성격이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 

부정적 감정을 이용하려 한다고 여겨 이를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부정적 행동은 매를 들어서라도 없애야 한다고 여긴

다.  

셋째,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좋고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허용한다. 하지만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거나 한계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감정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기감정대로 행동하고 행동의 한계가 필요함

을 알지 못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이 적절한지 알지 못한다. 이에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며, 심하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다. 이들은 또래보다 미성

숙함을 느끼므로 열등감도 많고 자아존중감도 낮다. 

마지막으로 감정코칭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모두 수용하고 공

감한다는 측면에서는 방임형 부모와 유사하다. 그러나 감정코칭형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준다는 차이가 있다. 

감정코칭형 부모는 감정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수용한다. 또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작은 감정의 변화

에도 세심하게 반응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한다. 또한 아이의 주체성

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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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다는 차이가 있다. 

3)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감정코칭을 중재로 적용한 연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김

은실, 2016). 중재 대상은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기혼

여성, 학령전기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살위기의 청소

년 등 다양하나, 부모가 44%로 가장 많았다(김은실, 2016). 중재 

목표는 정서지능 향상(30.5%)과 자아성장(22%) 순이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중재 회기는 8회기(60%)가 많았으며, 총 중재 

제공 시간은 12시간(40%)이 가장 많았다(김은실, 2016).  

국내외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28편의 문

헌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감정코칭 중재가 부모의 정서적 능력, 양육

행동과 같은 자녀양육 역량,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의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이금희 & 김성재., 2019). 또

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변화를 위한 감정코칭 중재의 핵

심 내용으로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이해, 감정을 알아챔과 같은 정서

적 역량의 향상, 시연을 통한 감정코칭 숙련도의 향상, 긍정적 태도

의 유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이금희 & 김성재., 2019). 

국내에서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변화를 관찰하였거나 정신과 진단을 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에게 적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유인숙과 김민화(2016)는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회기당 90분, 총 8회기에 걸쳐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감정표현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반응과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조절 역량에서 유의한 변화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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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화와 홍상욱(2016)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회기당 90분, 총 12회기에 걸쳐 감정코칭 집단프로그

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심

리적 안정감과 양육스트레스를 개선하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

는 불안함과 죄책감 감소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홍서영과 김낙흥(2019)의 연구에서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5

세 유아의 교실에 머물면서 중재자가 감정코칭을 제공했을 때, 또래

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워지고 정서행동 문제가 감소함을 보고하

였다.  

국내의 연구가 주로 일반 아동 어머니의 변화를 목표로 수행된 

반면, 국외의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조기발병 품행장애, 식이장애, 외현화 행동문제와 같은 정신과 진단

을 받은 자녀의 부모에게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

과를 확인하였다(이금희 & 김성재., 2019). 그 결과 주의력 결핍/과

잉행동 장애 및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의 파괴적 행동이 감소하였으

며, 식이장애를 경험하는 아동의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이금

희 & 김성재., 2019). 이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동

의 행동문제 감소와 정서조절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유인숙 & 김민화., 2016; 이금희 & 김성재., 2019; 홍서영 & 

김낙흥., 2019).  

한편, 정신과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에게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신과 증상과 관련한 교육을 제

공하여 부모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이금희 & 김성재., 2019). 현재 

아동의 정신질환의 개선을 위해서 약물치료, 개인상담치료, 집단치

료,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와 같은 다양한 중재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도복늠 et al., 2016). 그러나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감정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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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며,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감정코칭 집단

프로그램이 아동의 심리적 문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금희 & 김성재., 2019).  

감정코칭은 배우기 쉬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 부모가 쉽게 배워서 적용하기 좋은 강점이 있다. 

이에 감정코칭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근원적 해

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Gottma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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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및 연구 가설  

1.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개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

였다(Figure 1).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는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행동을 제공하기 쉽다(Aminabadi et al., 2012). 또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

을 보이는 경우는 손쉬운 자녀 통제의 수단으로 스마트기기를 제공

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증가한다(이금희 

et al., 2020). 즉,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 양육

행동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증가할 것이다

(이금희 et al., 2020; Aminabadi et al., 2012).  

학령전기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반응하는 역량이 요구

된다(Braune-Krickau et al., 2021; Mountain et al., 2017). 그러

나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

게 파악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Aminabadi et 

al., 2012)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저하된다(Mountain et al., 

2017).  

학령전기 아동이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감 증진을 위해 스마트기기에 집착

하기 쉬운데(김송이 & 김현수, 2016; 용은미, 2021; 이금희 et al., 

2020; Cundy, 2015), 이를 통해 어머니의 낮은 정서지능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령전기 아동의 불안정애착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의 



 

35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

송이 & 김현수, 2016; 용은미, 2021; 이금희 et al., 2020; 

Aminabadi et al., 2012; Cundy, 2015; Mountai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위해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감정코칭의 원리는 어머니의 정서적 역량을 증진함

으로써 자녀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는데 

있다(Gottman, 1997; Gottman et al., 2011). 이와 같은 감정코칭

의 원리는 어머니의 정서지능(고숙희, 2013; 구미희 & 권혁철, 

2020)과 양육행동을 개선하는 데에서 나아가(Gottman, 1997; 

Gottman et al., 2011),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

존 감소에 기여하리라 본다(김송이 & 김현수, 2016; 용은미, 2021; 

이금희 et al., 2020; Cundy, 2015; Mountain et al., 2017). 본 연

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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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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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이하 실험군)이며, 대조군은 해당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는 대상자(이하 대조군)이다.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 정서지능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

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

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 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실험군과 대조군 불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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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변화 경

험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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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혼합연구 방법의 하나인 동시 내재적 설계방법(concurrent 

embedded strategy of mixed method)을 이용하였다(Creswell, 

2014). 이 방법은 한가지 자료 유형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자료 

유형으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측정도구를 통한 수량화로 파악하기 

어려운 효과는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Creswell, 2014).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

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양적연구 방

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는 서술적 질적 연구 설계(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design)를 이용하여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을 확인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은 Table 1에 자세히 도식화

하였다. 집단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는 실험군에 할당하였

으며, 대기자와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대조군에 할당하였다. 실

험군에게는 주 1회, 회기당 120분, 총 8회기의 감정코칭 집단프로

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대조군은 별도의 중재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

험군은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직



 

40 

 

후 사후조사, 그리고 종료 4주후에 추후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조군

은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간격으로 사전-사후-추후조사를 

시행하였다.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C=Control Group; E=Experimental group. 

C1, C2, C3, E1, E2, E3=Measurement of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mothers’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attachment, preschoolers’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FGI=Focus group interview; X=Emotion coaching group program.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서는 집단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실험군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매 회기마다 작성한 프로그

램 평가 자료도 질적자료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집단프로그램 평가

지는 참여자의 솔직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익명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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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1) 양적연구 대상  

본 연구는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

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관심 대상은 0-6 세에 해당하는 미취

학 유아동이었으나 국내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가 3세에서 6세

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점(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0에서 2세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검정할 척도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정하였다. 집단프로그램 참여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서 24점 이상을 받은 학령전

기 아동(만 3-6세)을 양육하는 어머니(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TV를 포함하여 측정함)１ 

②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4주 이내에 정신과적 약물복용을 시작하였거나, 약물 용

량에 변화가 있는 자 

② 연구기간 내 다른 심리 중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１본 연구에서는 낙인 발생에 대한 참여자의 우려와 지역사회에서 감정코

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일반참여자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의 

욕구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의 ①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 감정코칭 집

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변경하였다

(2020.1.29.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재심의 승인). 단, 연구 선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대상의 여부는 선정

대상 어머니와 연구책임자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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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표본의 수는 G*power 3.1. program (Faul et al., 

200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20, 검정력 .80, 유의수

준 .05, 상관계수를 .5로 하여 RM ANOVA 산출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그룹당 21명, 총 42명이 산출되었고, 탈락율을 30%로 할 때 

모집 인원은 그룹당 30명으로 총 60명이 산정되었다.  

2) 질적 면담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 대상은 본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터뷰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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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양적 연구도구  

①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맞벌이 수준, 종교, 경제적 수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②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개발한 3세에서 9세에 해당하는 유

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조절실패 3

문항, 현저성 3문항, 문제적 결과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여기에서 조절실패는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현저성은 스마트폰의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문제

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24점에서 27점 사이는 잠재적위험군, 28점 이상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조절실패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은 역채점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5~.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5, 각각 .68~.88이었다.  

③ 어머니의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 (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

여 문용린(1998)이 소개하고, 사용한(문용린 et al., 2007) 성인용 

정서지능 검사(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AEQT)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이루어 있으며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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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8문항), 정서표현(7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15문

항), 정서활용(8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문용린 

et al., 2007).  

정서인식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표현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

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

킨다.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

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은 자

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활

용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가지 상황을 예시로 주고 선택하

도록 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이 도구는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37개 문항은 ‘그렇

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항상 그렇다(3점)으로 측정되는 

3점 리커트 척도이고, 8개 문항은 두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정서인식(2문항)과 정서표현(5문항)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채점한다. 도구의 총점 범위는 45점~12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구미희, 202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다.   

④ 어머니의 양육행동  

박주희 외(2001)의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s, MPS) 질문지를 최정윤(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격려 7문항, 한계설정 6문항, 

과보호‧허용 4문항, 거부‧방임 6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최정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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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격려는 아동에 대한 수용, 애정표현,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필요한 도움 제공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의미한다. 한계설정

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며,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뜻한다. 과보호‧허용은 아동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부재한 양육행동을 의미한

다. 거부‧방임은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체벌

을 가하는 행동,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기

피하는 행동을 뜻한다. 온정‧격려, 한계설정은 모두 긍정적 양육행동

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

이 자녀 양육을 할 때 해당 행동을 더욱 많이 보고한 것을 의미한

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63~.83이었으며(박주희 & 이

은해, 200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긍정적 양육행동

은 .79, 부정적 양육행동은 .62이었다.  

⑤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Waters와 Deane (1985)가 개발한 애착안정성 척도(Mother-

Child Attachment Stability; MCAS)를 이은순 등(2009)이 24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의 구성되어 있

으며, 어머니가 평소 자녀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기초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평정한다(이은순 et al., 2009).  

이 척도는 안정애착 12문항과 불안정애착의 12문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은순(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안정애착

이 .68, 불안정애착이 .7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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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애착은 .73, 불안정애착은 .73이었다.  

2) 질적 면담질문  

질적 자료수집은 실험군 참여자 중 질적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서면 혹은 온라인 동의를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결과에 미치는 연구자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문의 수를 최소화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변화된 감정, 생각, 행위가 있다

면 어떤 것인가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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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재구성 과정은 목

표 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

계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토대로 하였다(김창대, 2012).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표 수립 단계  

프로그램 구성의 1단계인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

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김송이 & 김현수, 2016; 이금희 et al., 2020; 

Aminabadi et al., 2012; Mountain et al., 2017). 또한 선행연구 고

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세부 목

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둘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감정과 당위적 사고를 검토한

다.  

셋째, 애착과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애착 증진

에 기여할 놀이를 익혀 가정에서 적용한다.  

넷째, 감정코칭 5단계를 이해하고 적용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감정코칭 5단계 적용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

여 개선한다.  

여섯째, 감정코칭으로 성장하는 자신(참여자)을 발견하고 긍정적

인 미래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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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2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활

동을 수집한 뒤 잠정적 평가를 활용해 내용과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론적 검토 과정에서는 감정코칭의 원리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1단계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

다(Gottma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은 HD 행복

연구소의 감정코칭 1, 2급 훈련과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최성애 & 

조벽, 2015, 2018), 엄격한 실험 설계 하에 수행된 선행연구(고숙

희, 2013; 구미희 & 권혁철, 2020; 서숙경 & 김은경, 2012)와 선

정된 변수의 위계를 고려하여 회기를 구성하고 그 순서를 정하였다. 

또한 자녀의 변화를 위해 어머니에게 적용하는 감정코칭 중재는 발

달과정과 경험하는 문제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금희 & 김성재., 2019),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관한 교육을 프로

그램의 구성내용에 포함하였다(이금희 et al. 2020).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 회기, 진행 시간, 그룹의 크기는 국내

외에서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고찰

한 선행연구(이금희 & 김성재., 2019)와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할 지

역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주 1회, 회기당 

120분,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운영하기로 정하였으며, 원

활한 운영을 위해 그룹당 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12명으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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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프로그램 시행  

3단계는 예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계로 소수의 대상자에게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 

활동,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마친 후 2019년 7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3세에서 6세의 학

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6인을 대상으로 2시간씩 2회기에 

걸쳐 예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이 적합한

지를 평가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과 난

이도는 이해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중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참여한 어머니들이 서로 양육 경

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을 제안하였다.   

4) 본 프로그램 시행  

마지막 4단계는 프로그램 시행 단계로 예비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수정, 보완된 집단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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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여 조절하고, 학령전기 자녀의 감정을 

알아채어 공감함으로써 자녀의 감정조절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 대

처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명칭은 낙인 방

지를 위해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

의존의 감소는 또래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김윤나 & 박희숙, 

2016)이라는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소중한 내 아이, 친구 

부자 될 수 있을까?’로 정하였다. 

1) 프로그램의 구조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도입, 전개, 종결 단계로 구분된다. 각 회기

의 도입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감정 및 신체의 상태(컨디션)를 점검

하였다. 이후 지난 회기의 주제에 대해 간략히 복습하고, 각자 가정

에서 감정코칭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경험한 효용성과 어려움을 토

의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강사에게 수퍼비전을 받음으로써 적용 

역량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나 토의, 역할극을 진행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컨

디션을 점검하고 집단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2) 회기 별 내용    

1회기는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진행자는 온정적인 분위기에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목적과 감정의 중요성, 감정코칭의 역사와 개념을 소개하였다. 참여

자는 함께 집단 규칙을 정하였으며, 각자 집단프로그램 참여한 동기

와 기대를 소개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신뢰감과 동질감을 형성하였



 

51 

 

다.  

2회기는 1회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를 

토대로 참여자가 자신의 양육유형을 이해하였고, 양육유형이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였다.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바

라보는 감정’을 말하는 초감정(Gottman et al., 2011)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당위적 사고, 그리고 성장과정에서의 미해결된 과제나 트

라우마가 현재의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평상

심 유지를 위해 3단계 자기진정법을 배웠으며, 긍정성 유지를 위한 

감정일기, 운동하기와 같은 과제가 제시되었다.  

3회기에 참여자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부작용과 애착의 유형을 

학습하였다. 더불어 애착이 자녀의 또래관계와 성인기의 대인관계뿐

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필요함을 학습하였다. 

더불어 애착 증진 놀이를 배우고, 집단원과 놀이에 참여하여 아이의 

입장으로 즐거움을 느껴보았으며, 인간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였다. 정서적 민감도를 높이는 단

계인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감정코칭 1단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유추하였다. 이때 감정코칭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와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4회기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행동특성을 배우고 감

정코칭 2단계를 학습하였다. 즉, ‘감정적인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아

동의 성장과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하고,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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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훈련하였다. 이 회기에는 육

아하면서 경험했던 회피하고 싶거나 다루기 어려운 감정적 순간을 

토의하고, 감정을 포착하는 훈련을 통해 감정코칭 2단계의 적용가능

성을 높였다. 더불어 감정조절에 필요한 실질적 기술(목소리 크기와 

톤, 속도의 조절, 평상심 유지)을 훈련하였다.  

5회기에서는 감정코칭의 3단계를 다루었다. 3단계는 감정코칭에

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손꼽히는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

기’이다. 이 회기에서는 아동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이용하여 훈련하였다. 특히 

자녀에게 답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을 견뎌내고 감정에 온전히 몰입

하여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습하였다. 더불어 

공감을 표현하기 위한 의사소통방법으로 나-전달법을 익혔다.  

6회기는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여 이름을 붙이는’ 감정코칭의 4단

계와 아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선도’하는 5단

계로 구성되었다. 6회기에서는 다양한 감정단어를 탐색함으로써 복

합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속에서도 핵심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특히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때에는 바람직한 방

향으로 선도하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감정코칭을 위해 중요함을 이

해하였다. 이어서 아동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어머니와 함께 탐색하여 자녀가 바람직하고 실천 가능

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또한 감정

은 수용하나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제한하는 감정코칭의 기본원

리와 학령전기 아동의 강점을 찾아 강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숙지

하였다. 아울러 감정코칭이 적절치 않은 상황과 참여자가 원하는 방

향으로 자녀를 조종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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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적 상황을 예로 들어 

감정코칭의 5단계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였고, 부족한 역

량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훈련하였다.  

8회기는 서식지를 이용해 ‘감정으로 바라본 나의 인생 곡선, 프로

그램을 통해 느낀 점, 변화한 점, 나에게 보내는 찬사의 글, 앞으로

의 기대와 다짐’을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8회기에는 참여자들이 자

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을 제공하였고 이후에 함께 이

야기를 나누었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과정과 그동안의 

변화를 회고하여 통합하고, 새로운 삶의 실천 의지를 다짐으로써 긍

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였다. 이후 자유롭게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소

감을 발표하였으며,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서로 모여 포옹

한 후에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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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Emotion Coaching Group Program  

회기 주제 활동목표 주요 내용 

1회기 감정코칭이란?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향상

된다.  

- 사전조사 시행 

- 집단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진행자 소개 

- 감정의 중요성 

- 감정코칭의 정의와 원리  

- 집단 규칙 설정  

- 참여동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2회기 나의 양육유형은?   자신의 양육유형을 파악한다.  

 초감정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한다. 

 3단계 자기진정법을 실천한다.   

- 양육유형의 종류와 자신의 양육유형 

- 초감정과 양육유형의 관련성 

- 초감정 점검 

- 3단계 자기진정법(심장호흡법) 

- 과제: 평정심 유지를 위한 감정일기, 운동하기  

3회기 아이의 감정 포착하기  참여자는 애착과 스마트기기 과의존

의 관련성을 말로 표현한다.  

 감정코칭 1단계-‘아이의 감정을 포착

한다.’를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 애착의 중요성  

-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부작용 

- 애착과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관련성  

- 애착 증진에 좋은 놀이  

- 감정코칭 1단계-‘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의 방법 

- 아이의 감정은 모두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한다.’의 의미 

-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중요성  

- 얼굴표정을 이용한 감정의 포착(실습) 

4회기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기기 

 

 참여자는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특성

을 이해한다.   

 감정코칭 2단계-‘감정적 순간을 친밀

함을 형성하는 기회로 여긴다.’를 상

황에 적절히 적용한다. 

-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 및 행동특성   

- 감정코칭 2단계-‘감정적 순간을 친밀감의 기회로 여긴다.’

의 의미 

- 회피하고 싶은 감정적 순간 나누기, 코칭 순간 포착 

- 감정조절에 필요한 기술(목소리의 크기와 톤, 속도의 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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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감정을 공감하기  감정코칭 3단계-‘감정을 들어주고 공

감한다.’를 위한 태도를 이해함으로

써 실천한다.  

 나 전달법을 이해하여 적용한다.  

- 감정코칭 3단계-‘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의 의미와 방

법 

- 감정코칭에서 공감의 중요성과 적극적 경청의 기술  

- 나 전달법(교육 및 실습) 

6회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

도하기 

 감정코칭 4, 5단계-‘감정에 이름을 붙

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한다.’

를 적용한다. 

- 감정코칭 4단계-‘감정에 이름 붙이기’의 방법과 효과   

-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 감정코칭 5단계-‘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기(한계 정하

기)’의 방법과 효과 

- 역할극을 활용한 감정코칭 5단계 훈련  

- 감정코칭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황  

- 소감문, 감정일지 작성 

7회기 감정코칭 심화훈련 

 

 감정코칭 5단계 적용에 어려움을 유

발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한다. 

- 바람직한 감정코칭 실천전략  

- 감정코칭 5단계 종합 적용 

- 소감문, 감정일지 작성 

8회기 나는 괜찮은 엄마입니

다. 

 감정코칭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

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한다.  

- 변화를 위한 준비(감정으로 바라본 나의 인생 곡선, 프로

그램을 통해 느낀 점, 변화한 점, 나에게 보내는 찬사의 

글, 앞으로의 바램과 다짐).  

- 회복탄력성  

- 서로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   

- 집단프로그램 종결,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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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자 준비  

1) 양적연구 준비 

본 연구자는 다년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와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문상담사로 일한 경력을 지닌 간호사로서, 정신전문간호사, 1급 

중독정신간호사 및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관심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년 6개월

에 걸쳐 HD행복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감정코칭 1급 강사 과정(144

시간), 감정코칭 2급 강사 과정(80시간)을 이수하고 시연 시험에 

통과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다. 본 연구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은 아동 청소년, 성인 외에도, 미혼모, 가출청소년, 알코올 중독자

와 가족, 도박 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200회 이상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2) 질적연구 준비 

본 연구자는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타난 변화를 

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준비로 질적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다. 더

불어, 질적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질적연구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며 질적 네러티브 탐구, 해석학적 현상

학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7 

 

7.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1) 양적연구 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년 8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진행 절차와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Figure 2. Flow diagram of participant recruitment and interven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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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자 모집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후 시작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

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60곳, 교회 

1곳 및 온라인 맘카페 3곳의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홍보를 허락한 유치원 및 어린이

집 3곳, 교회 1곳, 온라인 맘카페 4곳에서 본 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였다. 오프라인 연구의 홍보는 가정 통신문을 통해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회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연구자가 본 연구를 소개하고 모집공고문과 선별검사지를 배부하였

다. 온라인의 경우는 온라인 모집공고문과 선별검사 링크를 게시하

였다.  

온/오프라인 연구 모두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가 연구자

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안내하였다. 오프라인을 통해 선별검사

에 참여한 대상자는 37명, 온라인을 통해 선별검사에 참여한 대상

자는 57명이었다. 선별검사를 통해 자녀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

가 24점 미만인 경우는 본 연구의 선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24

점 이상인 경우는 선정대상에 해당함을 대면 혹은 전화로 안내하였

다. 연구의 참여동의서는 오프라인 실험군 대상자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실험군 혹은 대조군은 온라인 링크를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어린이 집/유치원의 원장, 교회의 책임자는 부

모에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할 뿐 동의과정에는 어떠한 관여

도 하지 않았으며, 동의서 배포 및 수거는 연구자가 직접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할당은 다음과 같다. 바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

능한 대상자들은 집단을 구성하여 실험군에 할당하였다. 설문조사에

만 참여하기를 희망하거나 참여자들 간의 거리나 시간이 조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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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집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조군에 할당하였다.  

② 중재 제공 및 자료수집 절차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던 중재는 COVID-19의 확산에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2020. 7. 10. 재심의 승인). 그룹당 인원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4에서 12명 사이로 구성하였다(이금희 & 김성재., 

2019).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8개 그룹이 감정코

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0

년 1월까지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4개 그룹이,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온라인 프로그램에 4개 그룹이 참여하였다2.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중재 시작 전(사

전), 중재 직후(사후), 중재 종료 4주 후(추후)에 자료를 수집하였

다. 측정도구가 포함된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는 본 연구자가 수행하

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용은 연구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오프라인 실험군 4개 그룹(A, B, C, D그룹)에 참여한 대상자 수

는 총 17명(각각 4, 5, 5, 3명)이었다. 이 17명의 대상자 중에서 8

회기에 모두 참석한 자는 10인이었으며, 7회 참석자는 4인, 중도탈

락자는 3인이었다. 중도탈락자 3인은 각각 업무, 이사, 간병 사유로 

탈락하였으며(B3, B5, D2), 7회 참여자 중 1인(C5)은 중도에 이민

을 가게 되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오프라인 집단프로그램 탈

락율= 4/17*100=23.5%).  

온라인 실험군 4개 그룹(E, R, G, H그룹)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부록 2 참조. 대조군 참여자의 경우, 1인은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 실험군 

D그룹에 합류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는 참여자 간 시

간 조율의 어려움, 거주지 간 거리의 문제로 집단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들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대조군 참여자를 위

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2, 3회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1시간 안팎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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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각각 3, 3, 4, 2명)이었으며 이들 중 불참자나 탈락자는 없었

기에 12명 전원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온라인 집단프로그램 탈

락율=0%). 대조군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여한 27명 중 1명이 연

락 두절로 탈락하였다(Figure 2).  

이에 실험군은 오프라인 참여자 13명과 온라인 참여자 12명을 

합한 25명(총 탈락률 4/29=13.8%), 대조군 26명이 최종 분석대

상이 되었다3. 실험군의 집단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보충 강의를 포

함하여 산출할 경우 평균 7.4회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명

이 추후조사에 불참하였다(Figure 2). 실험군 중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12명(A, C, E, F그룹의 각각 4, 3, 3, 2

명)이 질적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대상자였다.   

③ 집단프로그램의 운영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진행은 다양한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

영의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오프라인 집단프로그램

의 진행 장소는 교육과 역할극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독립된 

장소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A, C그룹의 경우는 참여자의 자녀 

다수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빈 교실, B그룹은 인근 공공기관

의 빈 회의실, D그룹은 지역 대학의 빈 강의실을 대관하여 사용하였

다. 온라인 집단프로그램의 경우는 Zoom Video Communications이 

제공하는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연구자로부터 링크를 안

내 받아 가정이나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참여하였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진행 요일과 시간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C, D그룹의 경우 프로그램 중반 이후 COVID-19의 확

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기에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자가 마스크

                                            
3양적자료의 분석이 되는 대상은 8회기 집단프로그램에 6회기 이상 참여

하고,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총 2회 이상 설문검사에 참여한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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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용한 경우에만 입실하도록 하였고, C, D그룹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며, 오프라인 집단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매 회기마다 음

료와 다과를 준비하였다. 선별검사에 참여한 어머니 모두에게는 1천

원에 해당하는 답례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에게

는 설문 시마다 1만원 상당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2) 질적연구 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

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에는 인터뷰 취지, 형식, 내용에 대해 설명하

였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사용할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연구 참여 

안내문에 기재하여 참여자가 인터뷰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자의 수는 4명 이상이 되

도록 권하고 있다(김귀분, 2005). 그러나 실험군 각 팀의 중재 종료 

시점이 상이하여 많은 인원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기 어려웠기에 

최대한의 자료수집을 위해 선정대상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에 4개팀에서 참여한 총 12명의 참여자가 

분석대상에 해당되었다.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매 회기 종료 후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좋았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향후 개선되거나 변화

하고 싶은 점 등을 평가지에 작성하였다. 이 프로그램 평가지와 포

커스 그룹 인터뷰 필사본을 질적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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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적자료 분석  

수집된 양적자료는 SPSS statistic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②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점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검정을 이용하였다.  

③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d 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정규성을 

띄지 않는 경우는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④ 실험군과 대조군 각 집단 별 종속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값에 대한 차이 검정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e equation, GEE)을 이용하였다. GEE를 이용한 이유

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가 24점 이상인 경우를 연구대상

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전조사 시점에서 스마트기기 과의

존 점수가 좌편향되어 표본이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2인씩 추후 설문

조사에 불참함으로써 결측이 발생하였다. GEE는 정규성을 만

족해야 하는 기존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모수를 추정하

는 강점이 있으며, 결측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본 연구의 

처치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적합하였다(노형진 

et al., 2013).   

⑤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계수로 분석하였다. 

⑥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양측검정에서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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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적자료 분석  

수집된 질적자료는 Elo와 Kyngäs (2008)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현상에 대한 충

분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 귀납적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권

장되며, 연구의 목적이 사전 지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연역적 분석방

법이 권장된다(Elo & Kyngäs, 2008).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를 시행한 목적은 양적인 측정 도구로는 파

악하기 어려운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과 스마트기

기 과의존에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lo와 Kyngäs 

(2008)의 제안을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귀납적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수집된 질적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차적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하여 종속변수의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 연역적 분석방법으로 분석결과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 방법은 준비 단계, 조직화 단계 및 보고 단

계를 거쳤다(Elo & Kyngäs, 2008). 준비 단계에서는 전체적 맥락

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사본과 평가지를 처음부

터 끝까지 반복하여 읽고 비슷한 내용을 모아 하위주제로 분류하였

다. 하위주제의 윤곽이 뚜렷해진 후에는 이를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였다.  

조직화 단계에서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

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하위영역으로 범

주화한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범주화된 매트릭스를 통해 주요범주

와 하위영역을 확인하였다. 이후 필사본과 평가지를 반복해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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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여 매트릭스에 알맞게 코딩하였다. 

마지막 보고 단계에서는 각각의 매트릭스에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

램이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재구

성하여 주제로 기술하였다.  

질적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 

확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Sandelowski, 1986). 자료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자 노력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료 직후에 참여자의 이야기

를 요약하여 설명한 뒤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음내

용의 필사는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분석과 해석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선입

견을 개입하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확

인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의 자료만

을 분석하였으며, 감사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료수집 방법과 분

석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 대한 경험

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전체 자료 분석 과정에 대한 비평

과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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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개정된 7차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고, 모든 연구도구는 도구개발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으

며, 연구의 수행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IRB No. 1906/003-011) 시작하였다(부록 1).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희망하

는 자 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자료수집에 앞서 연

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자는 연구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설문지의 코드화를 통한 비

밀유지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

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혹은 온라인 동의를 받

았다.  

자료수집 및 정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

신 일련번호만 기재하고 이를 연구자만 알 수 있게 하였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보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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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양적 효과평가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두 군의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3). 참여자 51명의 평

균연령은 36.9세였고, 최저 연령은 27세 최고 연령은 4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33명(64.7%)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 내 

월 수입은 참여자 전원이 200만원 이상이었고, 30명(58.8%)은 

401만원 이상이었으며, 참여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량은 하루평균 

2.5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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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between the Two Groups at Baseline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5) Con. (n=26) 
 

t/z/χ2 
p n (%) or 

M(SD) 

n (%) or 

M(SD) 

Age   36.3(4.8) 37.5(3.0) -1.08 .286 

Education 

 

 

 

< High school  

Vocational college  

College graduate  

Over graduate 

school  

2(8.0) 

 9(36.0) 

11(44.0) 

 3(12.0) 

2(7.7) 

5(19.2) 

12(46.2) 

 7(26.9) 

2.81* .434 

Occupation 

 

 

 

Homemaker 

Full time job 

Part time job 

Unemployed  

11(44.0) 

 6(24.0) 

 5(20.0) 

3(12.0) 

14(53.9) 

 6(23.1) 

3(11.5) 

3(11.5) 

0.97* .888 

Religion 

 

Yes  

No  

10(40.0) 

15(60.0) 

13(50.0) 

13(50.0) 
0.52 .473 

Smart device usage time per day 

(SD) 
2.3(2.2)  2.8(2.1) -1.11† .267 

Monthly 

Income 

(Korean 

10,000 won) 

<200 

201–400 

401< 

0 

10(40.0) 

15(60.0) 

0 

11(42.3) 

15(57.7) 

0.16 .870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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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령전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동질성 검정 

참여자의 자녀인 학령전기 아동은 여아 24명(47.1%), 남아 27명

(52.9%)이었고, 평균연령은 4.5세 였으며, 5세 아동이 23명

(4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은 2.5

시간이었다(Table 4). 

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e-

schoolers between the Two Groups at Baseline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5) 
Con. 

(n=26) 
t/z/χ2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Girls  

Boys  

13(52.0) 

12(48.0) 

11(42.3) 

15(57.7) 
0.48 .488 

Age (years) 

 

 

 

3 

4 

5 

6 

4(16.0) 

7(28.0) 

11(44.0) 

 3(12.0) 

2(7.7) 

5(19.2) 

12(46.2) 

 7(26.9) 

3.85* .277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20(80.0) 

 3(12.0) 

 2(8.0) 

18(69.2) 

7(26.9) 

1(3.9) 

2.03* .456 

Purpose of use 

(multiple 

responses, 

n=104)  

 

Education 

Recreation  

Babysitting  

Begging  

Including all 

7(15.6) 

23(51.1) 

 7(15.6) 

 8(17.7) 

45(100) 

12(20.3) 

26(44.1) 

13(22.0) 

 8(13.6) 

59(100) 

- - 

Smart device usage time per day 

(before participate) 
2.3(1.7) 2.7(1.5) -1.36† .175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SD=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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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변수인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

착,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p>.05)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5).  

Table 5. Homogeneity Test of the Outcome Variables 

Variables 

Exp. (n=25) Con. (n=26) 

t/z p 

Mean±SD Mean±SD 

Preschool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26.56±2.96 27.54±2.83 -1.40† .160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96.04±10.03 96.15±9.16 -0.04 .966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44.36±5.72 47.08±6.05 -1.65 .106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27.16±4.09 28.04±4.63 -0.72 .477 

Preschooler’s stable 

attachment  
3.16±0.42 3.11±0.42 -0.65† .514 

Preschooler’s unstable 

attachment  
2.09±0.41 2.04±0.51 0.42 .674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SD=Standard deviation.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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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정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학령전기 아동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 및 Figure 3과 같다. 학령전기 아동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

이가 있어(χ2=14.48, p=.001) ‘실험군과 대조군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1은 지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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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 Preschool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Difference  

(Post-Pre)  

Difference 

(Post 4weeks-Pre) 

M±SE M±SE M±SE M±SE χ2 p M±SE χ2 p 

Smart  

Device  

Overdependence 

Exp. 

(n=25) 

26.56 

±0.58 

18.36 

±0.76 

18.90 

±0.85 
G 

T 

GxT 

17.94 

87.82 

14.48 

<.001  

<.001 

 .001 

-8.20 

±0.71 

12.63 <.001 

-7.66 

±0.73 

11.25 .001 

Con.  

(n=26) 

27.54 

±0.55 

24.23 

±1.08 

24.15 

±1.09 

-3.31 

±1.18 

-3.39 

±1.04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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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the preschool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73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 정서지능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사후-추후 어머니의 정서지능의 점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 및 Figure 4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측정 시기와 집

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χ2=14.99, p=.001) ‘실험군과 

대조군 정서지능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

다.’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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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the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Difference  

(Post-Pre)  

Difference 

(Post 4weeks-Pre) 

M±SE M±SE M±SE M±SE χ2 p M±SE χ2 p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Exp. 

(n=25) 

96.04 

±1.97 

103.56 

±2.01 

104.08 

±2.20 G 

T 

GxT 

 3.25 

25.62 

14.99 

 .072 

<.001 

.001 

7.52 

±1.22 
13.85 <.001 

8.04 

±1.37 
12.54 <.001 

Con.  

(n=26) 

96.15 

±1.76 

96.46 

±1.69 

97.57 

±1.72 

0.31 

±1.51 

1.42 

±1.27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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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in the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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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

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사후-추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

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

는 Table 8 및 Figure 5와 같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χ2=9.32, p=.009) 

‘실험군과 대조군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단, 모수치 추정 결과, 

중재의 효과는 사후조사 시점에서는 유의하였으나(p=.007), 추후조

사 시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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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the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Difference  

(Post-Pre)  

Difference 

(Post 4weeks-Pre) 

M±SE M±SE M±SE M±SE χ2 p M±SE χ2 p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Exp. 

(n=25) 

44.36 

±1.12 

49.36 

±1.18 

49.39 

±1.36 G 

T 

GxT 

0.51 

34.27 

9.32  

.474 

<.001 

.009 

5.00 

±0.97 
7.17 .007 

5.03 

±1.05 
0.79 .376 

Con.  

(n=26) 

47.08 

±1.16 

48.65 

±1.31 

50.74 

±1.23 

1.57 

±0.83 

3.66 

±1.13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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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s in the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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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

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사후-추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

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

는 Table 9 및 Figure 6와 같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χ2=4.79, 

p=.091) ‘실험군과 대조군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

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4은 기각되었다. 단, 모수치 추

정 결과, 중재의 효과는 사후조사 시점에서는 유의하였으며

(p=.045), 추후조사 시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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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Difference  

(Post-Pre)  

Difference 

(Post 4weeks-Pre) 

M±SE M±SE M±SE M±SE χ2 p M±SE χ2 p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Exp. 

(n=25) 

27.16 

±0.80 

23.64 

±0.91 

24.20 

±0.90 G 

T 

GxT  

4.74 

15.70 

4.79  

 .029 

<.001 

 .091 

-3.52 

±0.93 
4.02 .045 

-2.96 

±0.86 
3.64 .056 

Con.  

(n=26) 

28.04 

±0.89 

27.04 

±0.97 

27.17 

±1.00 

-1.00 

±0.84 

-0.87 

±0.69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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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s in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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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 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사후-추후 학령전기 아동 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0 및 Figure 7과 같다. 학령전기 아동의 안정애착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χ2=2.46, 

p=.292) ‘실험군과 대조군 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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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the Preschoolers’ Stable Attachment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Difference  

(Post-Pre)  

Difference 

(Post 4weeks-Pre) 

M±SE M±SE M±SE M±SE χ2 p M±SE χ2 p 

Preschoolers’  

stable  

attachment 

Exp. 

(n=25) 

3.16 

±0.08 

3.36 

±0.08 

3.31 

±0.06 G 

T 

GxT 

0.52 

20.05 

2.46 

 .470  

<.001 

.292 

0.20 

±0.05 
1.29 .257 

0.15 

±0.08 
0.01 .937 

Con.  

(n=26) 

3.11 

±0.08 

3.23 

±0.08 

3.27 

±0.08 

0.12 

±0.06 

0.16 

±0.04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84 

 

 

 

Figure 7. Changes in the preschoolers’ stabl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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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실험군과 대조군 불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사후-추후 학령전기 아동 불안정

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1 및 Figure 8과 같다. 학령전기 아동의 불안정애

착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χ2=9.49, p=.009) ‘실험군과 대조군 불안정애착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6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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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the Preschoolers’ Unstable Attachment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Difference  

(Post-Pre)  

Difference 

(Post 4weeks-Pre) 

M±SE M±SE M±SE M±SE χ2 p M±SE χ2 p 

Preschoolers’  

unstable attachment 

Exp. 

(n=25) 

2.09 

±0.08 

1.86 

±0.07 

1.80 

±0.08 G 

T 

GxT 

2.55 

4.41 

9.49 

.110 

.110 

.009 

-0.23 

±0.07  
4.93 .026 

-0.29 

±0.09 
9.04 .003 

Con.  

(n=26) 

2.04 

±0.10 

2.04 

±0.08 

2.16 

±0.11 

0.01 

±0.08 

0.12 

±0.11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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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in the preschoolers’ unstabl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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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적 분석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과 과의존 하위변수 점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GEE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Comparison of the Preschoolers’ Smart Devices Usage Time and Sub-Variables of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χ2 p 
M±SE M±SE M±SE 

Smart devices Usage Time (hour) 

Exp. 

(n=25) 

2.25 

±0.34 

1.03 

±0.14 

0.99 

±0.14 
G 

T 

GxT 

6.81 

24.50 

3.33 

.009 

<.001 

.190 
Con.  

(n=26) 

2.65 

±0.29 

2.21 

±0.36 

1.88 

±0.34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Self-control failure  

Exp. 

(n=25) 

9.16 

±0.26 

5.64 

±0.27 

5.64 

±0.33 
G 

T 

GxT 

1.27 

83.64 

3.74 

.260 

<.001 

.154 
Con.  

(n=26) 

8.81 

±0.34 

6.54 

±0.49 

6.50 

±0.52 

Salience 

Exp. 

(n=25) 

9.20 

±0.32 

7.00 

±0.42 

7.27 

±0.43 
G 

T 

GxT 

20.66 

31.25 

8.58 

<.001 

<.001 

.014 
Con.  

(n=26) 

10.54 

±0.30 

9.92 

±0.51 

9.84 

±0.46 

Serious consequences 

Exp. 

(n=25) 

8.20 

±0.33 

5.72 

±0.42 

6.04 

±0.43 
G 

T 

GxT 

9.26 

32.81 

16.60 

.002 

<.001 

<.001 
Con.  

(n=26) 

8.19 

±0.33 

7.77 

±0.40 

7.85 

±0.39 

Con.=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G=Group; M=Mean; SE= Standard error;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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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 Size of Emotion Coaching Group Program  

(N=51) 

Variables 

Pre-Post Pre-Follow up 

Cohen’s d (95% CI) 

Preschool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1.22 [-1.65, -0.79] -1.00 [-1.43, -0.57]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0.75 [0.34, 1.16] 0.61 [0.19, 1.02]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0.55 [0.15, 0.96] 0.21 [-0.19, 0.62]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0.54 [-0.95, -0.14] -0.47 [-0.88, -0.06] 

Preschoolers’ stable 

attachment 
0.20 [-0.20, 0.60] -0.18 [-0.58, 0.23] 

Preschoolers’ unstable 

attachment  
-0.54 [-0.94, -0.14] -0.88 [-1.31, -0.46]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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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질적 효과평가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대상자는 25명이었으

며, 이 중 4개팀에서 각각 4, 3, 3, 2명씩 총 12명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8.3세로 최저 31세, 

최고 46세였다.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은 6명(휴직 포함)이었으며 

전일제 직장인 2명, 비전일제 직장인이 4명이었다. 학령전기 자녀의 

평균 연령은 4.8세였다(Table 14).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필사본과 

회기별 집단프로그램 평가지는 A4용지 48장 분량이었으며, 수집된 

질적자료는 Elo & Kyngäs (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4.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ID 
Age (year) Job Sex of child  

Age of child 

(year) 

1 38 Unemployed Male 6 

2 40 Unemployed Male 6 

3 33 Unemployed Male 5 

4 41 Leave of absence Male 3 

5 38 Part time Female 4 

6 46 Part time Female 5 

7 31 Part time Female 4 

8 44 Part time Male 6 

9 37 Employed Male 6 

10 36 Employed Female 5 

11 36 Leave of absence Male 3 

12 40 Unemployed Fema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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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자료 분석 결과  

질적자료의 분석 결과는 5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

었다. 주제 1 ‘정서적 어려움 없는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희망’에 속

하는 하위주제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절하려는 시도에서 겪게 되

는 정서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의 대물림을 멈추고 싶은 바램’이 

도출되었다. 주제 2 ‘성찰함으로써 어루만지게 된 감정’의 하위주제

는 ‘나와 아이의 감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노력을 통해 공감하게 

된 아이의 감정’, ‘감정에 온전히 머물자 느끼게 된 소중한 나’, ‘감

정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표현하게 된 욕구’가 확인되었다. 주제 3 

‘따뜻하고 권위 있는 양육’은 ‘정서에 초점을 둔 온정적 양육’, ‘작동

하게 된 엄마로서의 권위’, 주제 4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 있는 행

동으로 변화하는 아이’는 ‘아이의 늘어난 안정감과 풍성해진 감정표

현’, ‘아이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주제 5 달라진 우리 집 

풍경’은 ‘스마트기기를 대신한 엄마와의 놀이’, ‘평화로워진 우리 집’

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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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heme on the Experience of Emotion Coaching Group Program  

Theme Sub-theme Contents 

정서적 어려움 없는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희망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절하려는 시도에

서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 

늘어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염려 

화를 내고 으름장을 놓는 양육행동 

화냄에 이어진 죄책감과 후회의 반복  

정서적 고통의 대물림을 멈추고 싶은 

바램 

자주 경험하는 불안과 화 

부모와 닮아 있는 나의 양육유형 

물려주고 싶지 않은 정서적 고통  

성찰함으로써 어루만

지게 된 감정  

나와 아이의 감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새롭게 알게 된 감정의 소중함  

어리다고 하찮게 대했던 아이의 감정 

나약하거나 나쁜 것이라 여겨 축소하고 억압한 감정 

노력을 통해 공감하게 된 아이의 감정 

내려놓은 양육 기술에 대한 집착 

아이를 공감하려는 의도적 노력 

이유를 경청하면서 늘어난 공감 수준  

역할극을 통해 알게 된 아이의 마음 

감정에 온전히 머물자 느끼게 된 소중

한 나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느끼는 죄책감 

역할 수행을 통해서만 느껴왔던 나의 가치 

내 감정을 등한시하는 나에 대한 측은함 

존재 자체로 소중한 나  

인정하게 된 이미 잘하고 있는 엄마 역할 

연민으로 시작한 나에 대한 돌봄 

감정의 이성적 처리를 도와준 감정 일기  

감정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표현하게 

된 욕구 

억압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감정 

감정을 단서 삼아 해결해가는 문제들  

따뜻하고 권위 있는 

양육 
정서에 초점을 둔 온정적 양육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게 된 아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긍정적 감정 

가사일보다 우선하는 아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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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돌봄에 적용하는 감정 코칭 

작동하게 된 엄마로서의 권위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이중적 잣대 성찰 

아이의 의견을 반영한 스마트기기 사용수준의 조율 

수퍼비전을 활용한 감정코칭 역량 강화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

감 있는 행동으로 변

화하는 아이 

아이의 늘어난 안정감과 풍성해진 감

정표현 

울고 떼쓰는 행동의 감소 

부드러워진 아이의 말투 

늘어난 감정 단어와 애정표현 

아이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스스로 하는 정리정돈  

자기가 한 결정을 책임지는 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동생 돌봄 

달라진 우리 집 풍경  
스마트기기를 대신한 엄마와의 놀이 

스마트기기를 대신한 엄마와의 놀이 

즐거워진 엄마와의 놀이 

창의적 놀이의 증가 

평화로워진 우리 집 고함과 우는소리가 사라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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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정서적 어려움 없는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희망  

참여자들은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감정코칭 집단프로

그램에 참여한 동기가 되었다.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다음 2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1)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절하려는 시도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어

려움  

참여자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문제 행위로 자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조절하기 바

랐으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염려’되었다. 이에 과도한 사용을 통

제하고자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아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를 낸 후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었기에 화내는 

양육방식을 조절하고 싶었다.   

그냥 하나 틀어주면 쭉 나오니까 절제가 안돼요. 내가 화를 

내거나 “그만해, 그만해!”하거나, “밥 먹자! 오, 사, 삼, 이, 

일!” 카운트다운 하면 (아이가) 끝내고 울고 막 이렇게 정리

를 했어요. (참여자 3) 

좀더 여유 있게 (말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뒤돌아

서 후회하니까 (스마트기기 사용을) 덜 하는 방법을 (배우기

를) 바랬어요. (참여자 5) 

2) 정서적 고통의 대물림을 멈추고 싶은 바램 

참여자는 평소에도 강도 높은 ‘불안’이나 ‘화’를 자주 느꼈고, 이

러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으며,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감

정이 양육행동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감정조절 문제가 나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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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랬다.  

불안감이 워낙 크기도 하고, 감정표현을 무조건 화를 낸다

든지 소리를 지른다던지 근데 이런 거를 감정코칭 배우면 좀

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해보

게 됐고요. (참여자 9) 

참여자는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도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우수하

게 수행할 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으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는 스트레스를 받아온 경험을 의식화하였다. 한 참여자는 소중한 내 

아이에게는 세대간 전이되어온 불건강한 양육방식의 악순환을 대물

림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결심하였다.  

집이 지저분해서 있고 뭔가 쌓여 있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

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도 내가 내 자신을 (다그치는데) 그게 (나의) 아빠로부터 왔

던 거를 깨달았을 때 되게 놀랬어요. ‘아! 이렇게 미칠 수 있

다.’는 걸 깨닫고나니까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

다.’는 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12)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감정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제

공하였다.  

달라진 부분은 감정을 좀 더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하

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거 같고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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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성찰함으로써 어루만지게 된 감정 

 참여자들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서

지능이 향상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에서 4개의 하위주

제를 도출하였다.  

1) 나와 아이의 감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참여자는 교육을 통해서 감정을 대하는 자신의 양육방식이 자녀

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애착은 또래관계뿐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불어 

안정애착의 형성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이제까지 감정의 소중함

을 몰랐기에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았고, 주위 사람의 감정 또한 

하찮게 여겼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성찰하였다.  

감정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저부터 제 감정을 돌보지 않았고 그렇기에 주위사

람들의 감정 또한 하찮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익명)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따지듯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데 아이한테는 그게 없었으니까,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고 

아이한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 치부를 했던 거니

까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쉽게 먹을거나 이런 거로 전환을 했

었는데... (참여자 4) 

한 참여자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이 성격이 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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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나쁜 것이라 여겼음을 표현하였다.   

애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보이면 좀 회피하는 성격이었던 거 

같아요. 화를 내면 “화내지 마! 화내는 건 잘못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강했어요. (참여자 9) 

2) 노력을 통해 공감하게 된 아이의 감정 

참여자는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이제까지 육아를 위한 ‘기

술’을 알기 위해 집착했던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육아를 위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바람직한 (육

아) 기술만을 알기 위해 집착해왔던 것 같습니다. (익명) 

참여자들은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 이면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참여자는 아이의 감정

을 포착할 수 있게 되고, 감정적 순간을 친밀함을 형성하는 기회로 

여기면서 감정코칭형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애가 많이 삐지고 맘대로 안 되면 울고요. 장난감을 놀다가 

조립이 안 되면 던지는데 “그게 안 돼 속상해 있구나. 화가 

났어.” 이러면 걔가 갑자기 말을 듣는 (차분해진) 좀 신기했

던 경험을 했어요. 1, 2단계를 조금 연습을(적용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12)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아이의 감정 속에 내포된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행동’에 대한 ‘이유’를 질문할 수 있었다. 다음 제시

한 한 참여자의 진술문은 아이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감정을 들어

주고 공감한다.’라는 감정코칭 원리의 실천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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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번도 왜 이렇게 계속 (스마트TV를) 보고 싶냐고 물어봐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이거를 보기를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엄마가 안 놀아 주니까 심심해서 그렇다.”고 얘

기를 하길래 “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얘기를 한 적

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거 블럭놀이 할 때 엄마 쳐다봐 줬

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

니까 순순이 하는걸 봤을 때. (참여자 9) 

참여자들은 감정코칭의 원리를 순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거

나, 닫힌 형태의 질문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공감적인 어머니의 태도에 진정되었고, 이러한 경

험은 참여자로 하여금 감정코칭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형아한테 가서 엄마가 지금 뺏을까? 아

니면 00이가 지금 좀 기다려 줄 수 있어?” 좀 울고 나더니, 

“내가 좀 기다려 볼게.” 이러더라구요. 저도 좀 놀라고 대견

하기도 하고 뿌듯했죠.” (참여자 2) 

역할극은 참여자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참여자들은 타인 앞에서 역할극을 한다는 점을 어색해

했지만 어머니 역할뿐 아니라 아이 역할을 시연하면서 자녀의 마음

을 좀더 느낄 수 있었고, 아이의 입장에서 참여자에게 부족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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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실습시간을 통해 아이 역할을 맡아서 아이의 마음에 대해 

막연하게 느껴왔던 것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아이가 어떤 감

정을 느꼈을지 더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었고, 양육자가 잘 공

감해줄 때 (아이는) 엄마가 내편이라는 느낌과 기분이 나아짐

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익명) 

3) 감정에 온전히 머물자 느끼게 된 소중한 나  

참여자는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일 때마다 매번 감정코칭을 

적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상적인 양육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죄

책감’으로 인해 ‘우울감’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죄책감은 때로 이들의 정서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걸 알면서도 그걸 또 실

천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더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그 부분을 더 실천하지 못하는 거

에 대해서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알게 되니까 더 슬퍼지기도 

하더라구요.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참여자 1) 

어머니들은 모든 관심을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은 등

한시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이 한계에 이르

게 되었다. 그러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자 점차로 자신의 감

정과 욕구에 직면하여 머물면서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다. 즉, 아이

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시야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예전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

를 느꼈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측은함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이미 잘하고 있는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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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연민이 느껴져 돌보고 싶어졌고 

아이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참여자의 진술문이다.  

내가 날 위해서 한 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속옷은 

늘어지고 있는데 애들 것만 챙기고 슬프더라구요. 마음에 있

는 게 있어서 샀는데 별거 아니라도 내 마음에 드니까 괜찮더

라구요. 이거 하면서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엄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도 괜찮겠구나.’ 생각됐구요. 현실적으로 ‘상처 

되는 말 안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편안하게 서로 상처 안주

고 밖에서 난 상처 무마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략) 네, 그냥 꼭 뭘 해야, 내가 남편한테 밥을 차리

고 뭘 하니까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소

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6) 

참여자들은 감정일기를 이용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낀 상황, 내가 

느낀 감정의 이름들, 그 당시 나의 대처,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 추

후의 대처 방향 등을 성찰하여 기술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적 상황을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감정일기 작성 과정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상황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돌아보며 문

제를 건설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됨을 잘 보여준다.  

감정일기를 쓰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내가 진실

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나서 내

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 성실하게... 이런 걸 원했던 건데 내가 너무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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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이한테 했네? 이러면서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고 다

시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참여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과 아이의 욕구를 분리하여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갈등 상황을 조율하면서도 자신의 상황

을 고려하여 감정코칭을 의무적으로 ‘노동’처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근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깐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고 진짜 

너무 애가 힘들어 하는 거 같다고 타이밍을 정하긴 하는데 그

래도 사실 그때 잠깐 해 줘도 아이는 되게 마음 편안해 하거

든요. 그런 거 자기가 수용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 같

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참여자 10) 

4) 감정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표현하게 된 욕구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참여자는 이를 단서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감정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토대로 자신의 욕

구를 주장하는 변화를 보였다.  

제가 화가 나더라도 무조건 참고, ‘엄마니까 내가 좀 참아야

지.’ 약간 이런 게 강했다면, (이제는) 제 자신의 감정을 좀 표

현하려고, ‘이렇게 엄마도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감정

도 좀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9) 

주제 3. 따뜻하고 권위 있는 양육 

감정에 대한 이해와 조절 능력이 향상된 참여자는 양육행동에서

도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경험에서 2개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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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도출하였다.  

1) 정서에 초점을 둔 온정적 양육 

참여자는 자신과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역량을 토대로 온정적 양육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

과 같이 소리치거나 화를 내는 방식의 소통이 아닌 아이를 존중하

며 돌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친다고 했지”, 이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쳤는

데 지금은 그런 야단을 먼저 하기 전에, 야단이 아니라 “다쳤

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참여자 4) 

저(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딸한테 감정 표현하고 “사랑한

다.”는 말이라든지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이런 말을 잘 

때 진짜 많이 하는 편이예요. (참여자 8) 

참여자는 예전에는 가사나 업무 중에 아이가 말을 걸거나 놀아달

라고 하면 주로 미루었지만, 이제는 아이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싶어

져 놀아주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의 요구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

지만 중요성을 알았기에 놀이를 해주니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았다.  

사실은 저도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일도 집에서 좀 하는 것

도 있고 하니까 바쁘지만 아이를 위해서 먼저 놀아 주려고 하

니까 거기서 생각이 많아지고. 00이를 사랑하지만 “잠깐, 설거

지하고!”하면서 미뤘었는데, 내가 잠깐 나와서 놀아줘야 되겠

다는 생각으로 화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놀이를) 했는

데,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저희 아들 딸들이 많이 변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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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참여자 8) 

2) 작동하게 된 엄마로서의 권위 

참여자는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된 ‘육아의 보조수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중적 잣대를 성찰하였다.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니까 조금 남편이 은근 슬쩍 

이렇게 TV 리모컨을 위에다가 놓고 가서 조금 노출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막 미술, 노래도 많이 해주고 

요리도 같이 해 주고, 책도 읽어 주고 했는데 저도 몸도 힘들

고 (코로나로) 아예 어린이집도 안 가고 하니까 되도록 안 보

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틀어 주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

자 11) 

아이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늘어난 참여자는 일방적으로 사용을 

통제하기 보다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여 조율하였다.  

영상을 보기 전에 뭘 볼 건지, 왜 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본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음. (익명)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거부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전기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통제했던 한 참여자는 이러한 양육행동을 중단

하였고 아이와 조율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이후 참여자는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면 아이가 스스로 한 결정에 

대해 아이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정부분 권한을 

주어도 생각만큼 많은 양의 사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성장에 해가 적은 방향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시간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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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컨텐츠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스마트폰에 시계가 나와 있으니까 30분이면 “50분까지 할 

수 있네.”하고 저하고 미리 정하고 아이가 시계를 보면서 스

스로 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시계를 보고 의외

로 맞추더라구요. 저는 이게 안될 줄 알았거든요. 컨텐츠를 보

다 보면 2, 3분 넘어갈 때가 있는데, “엄마 나 이거까지만 볼

게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참여

자 1)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던 방임형 참여

자의 경우에도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어머니에게 권위가 생기자 아

이의 조르는 행동이 줄어들고 어머니에게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하

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핸드폰은 신경 안썼고 마음대로 쓰게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좀 봐도 돼?”라고 애가 물어봐요. 이거(설문) 

한 거대로 과잉보호를 했다면 제재하고 야단치고 어느 정도 

규칙도 지키면서 지금은 긴 대화는 어렵고 지 마음 알아주고 

조율하고 있어요. 이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참

여자 6) 

감정코칭을 이용하여 아이를 조종할 경우의 문제점, 감정코칭 시

연에서 확인되는 참여자의 강점과 개선점, 스마트기기 사용의 기준

을 시간보다 관람 편수로 정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와 같은 유의점

들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 과의존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

사로부터 교육과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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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아이 

참여자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변화를 경험하

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경험에서 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1) 아이의 늘어난 안정감과 풍성해진 감정표현 

참여자가 새로운 양육행동을 적용함에 따라 아이의 행동에도 변화

가 나타났다. 아이의 변화는 대표적으로 울고 떼쓰는 모습이 감소하였

으며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감정코칭형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적용하

자 아이가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생겼는데 참여자는 이와 같은 아이의 

변화가 신기하고 뿌듯하였다.    

저는 프로그램 참여해서 말투를 고치게 되었고, 제가 고치

니까 (아이의)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아이한테 규칙이 생기

고, 안아서 달래 주니까 우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웃고 안정감

이 생겼다고 보여요. (참여자 6) 

더불어 아이의 신체적 접촉과 같은 애정표현이 증가하였으며 감정

표현과 언어표현 역시 증가하였다.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갑자기 뽀뽀도 해 주고 표현해주고 

말해 주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 전보다는. (참여자 

11) 

말을 잘하던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표현이 구체화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친구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 

슬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디테일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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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해서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친구가 이렇게 해 

주지 않아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아서 기분이 슬퍼졌

어.”뭐, 이런 식으로. (참여자 12) 

2) 아이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안정감이 증가한 자녀는 스스로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

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가지고 논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너무 신기해요. 전에는 제가 끌어다 놓고 “정리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엄마랑 나중에 정리하자, 엄마 설거지하고 

정리하자.” 그랬는데 설거지하는 동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 4) 

참여자의 양육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세대간 전이되던 자녀를 돌

보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학령전기의 자녀가 어머니의 변

화된 방식과 유사하게 동생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면서 자기가 책임감이 더 생겼는

지, 동생도 자기가 케어를 하려고 하고. (참여자 3) 

참여자는 아이의 변화로 인해 육아가 수월하게 느껴졌으며 이를 

계기로 가족이 서로를 아끼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느꼈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름 편한 점도 있는 거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 화가 났

을 때 제 무릎에 먼저 앉아서 자기 감정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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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먼저 알아줄 때도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9) 

주제 5. 달라진 우리 집 풍경 

참여자는 아이의 스마트기기 사용수준에서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경험에서 2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1) 스마트기기를 대신한 엄마와의 놀이 

참여자의 감정코칭형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스마트기기가 아닌 어

머니와의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증가하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실질적 사용수준이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

감에 토대를 둔 놀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요

소였다.  

이제 큰 아이 마음을 좀 알아주니까 TV를 안 틀더라고요. 

TV를 안 틀어요. 자기가 TV를 보는 이유는 심심하고 지루하

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엄마 저랑 조금 둘만의 있을 때 젠

가를 한다거나 게임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깐이

지만 그게 또 충족이 되나 봐요. (참여자 10)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이 강화되면서 어머니와의 놀이를 더 좋아

하게 되고 스마트기기에 대한 집착이 감소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와

의 자유 놀이는 자녀의 창의적 사고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스마트기기도 보고 TV도 보지만 엄마 하고 노는 걸 더 좋

아하게 됐어요. 놀이를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성 쌓기 말고도 저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바구니도 놓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잠깐 잠깐씩 

놀지만 조금 더 저하고 노는 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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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야 되나. (참여자 8) 

 2) 평화로워진 우리 집  

주양육자인 참여자가 자신과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코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고함 소리, 아이의 우는 소리가 감소하자 

집안이 차분하고 조용해졌다.  

제가 차분해진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든 걸(감정을) 받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차분해지고 화낼 일이, 

화낼 일이라기보다는 화내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들도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은 컨텐츠를 보지 

않고 하나만 보기로 했으면 바로 그냥 꺼서 갔다 놓고, 그냥 

정리를 하는게 엄마가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분한 느낌, 집안이 차분한 느낌이 된 거예요. (참

여자 4) 

2개월 간의 시간 동안 훈련하며 감정코칭형 의사소통의 효과를 경

험한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삶에서의 가족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을 표현하였다. 가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감정의 소중함을 토대로 소

통함으로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자 하였다.   

그냥 (몸에) 배어서 자연스레 소통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의논하고 똘똘 뭉쳐서 이해하고, 강해질 거라 생각해요. (이제

까지는) 내 기준대로 했는데 (중략) 앞으로는 아이랑 남편 기

준에서 많이 생각하고 싶어요. 소통만 해도 마음만 알아도 상

처 안되게 노력하자 싶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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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어머니에게 제공한 감

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관련

된 요인인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을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간호학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제공한 8회기의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개

별 변수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에 미친 효과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녀는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스마트기기 과의존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

구에서 제공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

기 과의존 감소에 미친 효과는 인지행동치료 중심의 중재가 스마트

기기 과의존 감소에 미친 효과와 유사하다(나민영, 2016; 황재인 & 

신재한, 2013).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하위

변수 중에서 조절실패가, 인지행동치료 중심의 중재에서는 하위변수 

중 금단(나민영, 2016; 황재인 & 신재한, 2013) 혹은 충동·강박적 

사용, 일상생활 장애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나민영, 

2016). 이를 통해 감정코칭 집단 프로그램은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

의존 감소에 있어서 인지행동치료 중심의 중재에 상응하는 효과적

인 중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질적분석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절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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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참여자는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의

식이 있었기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상당함에도 부정

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는’ 부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 조절을 위해서 

부모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Jago et al., 2016).  

본 연구의 중재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낸 

이유는 ‘행위’보다 ‘감정’에 집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

소였지만 근원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어머니의 정서지능

과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특

히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를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과의존 ‘행위’보다는 일반적인 양육 상황

에서 경험하는 참여자와 자녀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중재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사고 억제에 대한 반동 효과

인, 이른바 ‘흰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Wegner & Schneider, 

2003). 만약, 전문가가 과의존 행위에 집중하면서 참여자에게는 감

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사고 억제에 대한 반동을 

유발하여 참여자는 자녀의 과의존 행위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Wegner & Schneider, 2003). 문제에 대한 집중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Liu et 

al., 2020). 반면, 자녀의 감정에 대한 집중은 행동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머니의 부정적 감정의 조절에 기여한다

(Gottma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에서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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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어 참여자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과의존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행위중독은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 행위가 반복될 뿐만 아

니라 점차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Grant et al., 2010). 본 연

구 참여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의 놀이가 익숙해지면서 점차 ‘창

의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

소의 효과는 중재 종료 1개월 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

가 학령전기 자녀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대처 

전략과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유발하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

고 이러한 요인에 기여할 개입 방안과 처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나민영, 2016).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요인을 파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용성이 높은 중재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학령전기 아동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의 감소를 위해 

사용시간을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AAP, 2019). 추가적 분석 결

과, 연구 종료 후 실험군 뿐 아니라 대조군에서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하위변수인 현저성

과 문제적 결과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를 위해서는 전략

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질적분석 결과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의 변화는 사용시간과 더불어 컨텐츠, 몰입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시

간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나(Paud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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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과의존 수준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과학적 절차에 따라 

검정된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어머니의 정서지능 향상에 미친 효과 

본 연구에서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정서지능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학령전기 혹은 학령기 자녀 어머

니의 정서지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지된다(고숙희, 2013; 구미희 & 권혁철, 2020).   

감정코칭의 핵심 원리는 감정을 축소, 억압, 왜곡하지 않고 부정

적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뚜렷이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적 감

정의 이성적 처리와 대처 역량의 향상을 돕는다(Gottman, 1997; 

Gottman et al., 2011). 이러한 감정코칭의 원리는 참여자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바꾸었다고 본다.  

질적분석 결과를 이용해 참여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는 먼저 ‘어리기에 하찮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축소하거나 

억압해온 자녀의 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자녀의 행

동문제나 감정표현에 대한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을 멈추게 되었다. 

더불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녀의 감정을 알아채고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지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참여자의 변화는 학령전기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는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빠르게 전환하기 보

다는 ‘감정에 온전히 머물며’ 실체를 파악하였다. 부정적 감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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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이성적 처리

와 대처 역량의 향상을 돕는다(Martin & Ochsner, 2016). 더불어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머무르는 과정을 통해 부

정적 감정에 대한 내성을 형성할 수 있다(Greenberg, 2002). 이와 

같은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는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반

응으로 나타났던 부정적 양육행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과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코칭에 참여한 

어머니의 변화는 결국 심리적 변화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참여

자와 그들 자녀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한 부분은 중재로 인해 나타난 효과를 관찰하기에 적합하였다

고 본다(Polit, 2021).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이용해 정서지능

의 향상 과정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성찰함으로써 어루만지게 된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감정코칭형 의사소통 역량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는 중

재 제공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4단계 및 5단계에 대한 역량을 충분

히 향상하지 못하였다. 감정코칭의 4단계 및 5단계는 정서의 이성

적 처리를 돕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기에(Gottman et al., 

2011), 이들 단계의 적용 역량이 향상된다면 정서지능의 하위변수

인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점수가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정서지능이 

더욱 향상되리라 본다(Salovey, 1990). 이를 토대로 추후에는 감정

단어를 더욱 익히고, 나아가 4, 5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 10회기 이상의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이는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정서지능 향상에 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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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개선에 미친 효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사후조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화가 있었으나, 추후조사 시점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지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긍정적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인 보고와 상이하다(백승

선 et al., 2017). 그러한 이유는 실험군 뿐만 아니라 대조군 참여자 

전원이 선별 검사에 참여하여 자녀의 과의존 수준을 인지한 과정이 

일련의 처치효과로 작용한 까닭으로, 대조군 참여자의 긍정적 양육

행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된데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스마

트기기 과의존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변화가 양육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적분석을 통해 실험군 참여자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을 적

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재 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감정

을 조절하여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있었다. 더

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놀이’를 통해 자녀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본 프로그램

에서 수립한 목표인 ‘애착 증진 놀이를 익혀 가정에서 적용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참여자가 아이와의 놀이 시간에 대

한 가치를 이해하여 시간 활용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게 되었다.  

심리적 안정성이 증가한 어머니가 제공한 자녀와의 놀이는 단순

한 관심의 전환과 즐거움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애착

대상인 어머니와의 놀이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재미와는 다르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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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심

리적 안정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은 놀이를 

통해 관계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은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통해 지지된다(하지현, 

2006).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훈육은 화

를 내거나 위협하는 것보다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거나 타이르는 정

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Hong & Park, 2012). 더

불어, 학령전기 아동의 부정적 감정 해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와의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마련한다면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

을 증진함으로써 애착을 개선할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

소에 이바지 할 것이다.   

한편, ‘감정에 대한 인정과 확신’이 증가한 참여자는 자녀의 요구

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기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자녀의 행동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한계를 제시하는 ‘권위 있는’ 양육을 실천하였으며, 

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감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권위 있는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이금희 et al., 2020; 

Aminabadi et al., 2012).  

그러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시간과 컨텐츠를 감독하는 과정

에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조율을 통해 사용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자녀가 직접 스마트기기 사용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주고 기다리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 향상을 

기반으로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성이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자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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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자율성을 향상하고 스스로 스마트기기를 조

절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감정의 적절성을 인정하는 양육방식이 부모-자녀 사이의 진정성 있

는 관계 형성을 촉진하며(Wall, 2018), 부정적 정서의 바람직한 처

리는 심리적 문제의 완화에 중요한 요소(이금희 & 김성재., 2019)

임을 확인한 구체적인 근거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역시 사후조사 시점에서 유의한 변화

가 있었으나, 추후조사 시점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대상자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이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및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포함된 집단에 6시간의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에서 변화를 보였던 

보고와 차이가 있다(Porzig-Drummond et al., 2014). 그러한 이유

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한 참여자는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의 놀이 요

청 상황에서 지속되는 분노를 경험하였다고 말하였다. COVID-19

의 확산 우려로 인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Cartanyà-Hueso et al., 2021). 핵가족화 시대에 대처자원이 부족

한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를 억압하거나 방

임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기 쉽다(한준아, 2019). 어머니가 경

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과도한 신체적 업무에 의해서 증가하며(김

성재 et al., 2020),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악화된다(Lee & Yang, 2021).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과도

한 신체적, 정서적 부담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다.    

같은 맥락에서 한 참여자는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스마트기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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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적극적으로 허락하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성찰하였다. 다시 말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육아

에 대한 부담으로 스마트기기 사용하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고하

였다. 양육에서의 비일관성이 양육 부담으로 인한 선택일지라도 이

는 자녀에게 혼란을 유발한다(Carrasco et al., 2015). 이에 부모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일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대부분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이

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

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김성재 et al., 2020; Lee & Yang, 

2021).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역시 요구된다(김성재 et al., 

2020). 한편 질적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과 책임감이 증가되어 어머니가 양육을 ‘수월하게’ 느

낀 점은 감정코칭형 의사소통 역량의 향상이 곧 어머니의 양육부담

을 줄이는 한 방안임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자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자각의 증가를 들 수 있

다. 질적분석 결과, 참여자는 자녀에게 분노를 표현한 경우에 죄책

감을 느꼈으며, 이는 이상적 양육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 가중되었

다. 이에 참여자가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각성의 증가로 인하여 

양육행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낮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

의는 가벼운 죄책감은 자녀에게 너그러운 양육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방임이나 비일관된 양육행동을 유발하며 이상적 

양육행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증가한다는 보고에 근거한다(정유진 

& 전귀연, 2018).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재는 참여자에게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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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이고 현

실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참여자가 자신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 변화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이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재를 구성해야 한다.   

4)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중진에 미친 효과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애착은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불안정애착은 실험군에서 

사후조사 시점에서 유의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이는 추후조사 시

점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이 불안정애

착의 개선에 지속적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부모에게 정서 중심 중재(Emotion-focused parenting 

interventions)를 적용하여 자녀의 애착 증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지지된다(Havighurst et al., 2020).   

긍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이 대조군에서도 향상된 점을 고려한다면, 

불안정애착의 회복은 긍정적 양육행동의 향상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부정적 양육행동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

다. 더불어 대조군에서는 불안정애착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오히

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균 점수가 증가한 결과는 애착은 일상생

활에서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언에 근거하여 체계적, 집중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지지된다(Wall, 2018).  

질적분석 결과로 확인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

로 변화하는 아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이 개선되었을 때 나타나

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의 늘어난 안정감과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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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감정표현’을 통해 어머니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령전기 아

동의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과 같은 애정표현, 감

정표현과 언어표현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애착 손상이 

나타난 학령전기 아동은 심리적 불안정성과 무질서한 특성을 보이

고,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를 안전기지로 활용하여 더 많은 

대처 기전을 확보하며, 더 복잡한 대처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을 확

보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Moss et al., 2005).  

더불어 참여자의 자녀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증가하

였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고 나아가 동생과 어머니를 

돕는 타인 돌봄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의 변화를 관찰

한 학령전기 아동의 사회학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Bandura, 

1977). 그러나, 감정 정화를 통해 심리적 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자신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

는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를 토대로(Kim et al., 2019), 

학령전기 아동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토대로 타인 돌봄을 실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손상된 애착의 회복과 이를 통

해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학령전기 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여 결

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본다(Darba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강의법과 같은 소극

적 학습 방법은 참여자의 지식 향상에 기여한다(Kelly, 2005). 더

불어 집단 토의, 역할극, 수퍼비전을 활용한 적극적 학습 방법은 적

용 역량을 향상시킨다(Kelly, 2005).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의 구성은 중재의 효과를 높이고(Bang et al., 

2021), 참여자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자녀를 공감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집단당 참여 인원을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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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운영하였기에 개별 참여자의 훈련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

다. 이에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구성은 참여자의 인원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신청자 중 일부는 어머니의 프로

그램 참여로 인한 자녀의 낙인 발생을 우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스

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중재는 낙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익명성의 보장과 독립된 장소의 선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간호학적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학령전

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

정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변수인 정서지능을 사정하고 이

를 개선하는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바람직하게 전달하고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

하여 충족시키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한계

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감정코칭형 의사소통 적용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안정성이 향상된 애착대상 어머니와

의 규칙적인 놀이는 학령전기 자녀의 애착 증진과 스마트기기 과의

존 감소에 기여하므로 어머니와 학령전기 자녀와의 놀이 시간과 내

용을 사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중재가 요구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

정성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지원과 학령

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서지능의 발달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Zare et al., 2017). 

아울러,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쉽

기에(Salovey, 1990; Shaffer et al., 2018),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

된 어머니의 정서지능 향상은 장기적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미래

의 주역이 될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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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어머니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이 감정

을 자유롭게 느끼게 된 의식의 향상은 결과적으로 급변하고 불확실

한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 것이라 

본다(Wal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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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교육, 연구, 실무 측면에

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상담하고 사례관리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풍부한 지식을 포

함한다. 즉,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관련된 변수인 어

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행동 및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의 개선에 도움

이 될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간호사 외에도 지역사회 

기관, 병의원, 유아교육 전문기관 및 상담 기관에서 과의존된 학령전

기 아동과 그 가족을 접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다.  

2) 간호연구 측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역량 증진이 학령전기 아

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금희 & 김성재., 2019)을 

확인한 구체적인 근거에 해당된다. 감정과 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신건강 분야에서, 과학적 절차를 통해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감정과 정서의 영향에 대한 후

속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둘째,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 아동의 증가추세에 비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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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 실정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에 과

의존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혼합연구를 이용해 중재의 효과로 나타난 변화를 양적인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분석 결과를 병행하여 제시

하였기에(Polit, 2021), 중재로 인한 참여자의 변화 경험을 풍부하게 

보여줌으로써 혼합연구의 장점을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   

첫째,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에 과의존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의 부모가 배우고 적용하는데 용이한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집단프로그램은 감정코칭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실무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재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학습과 훈련을 받은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녀의 

변화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실무 적용 시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어

머니를 통한 중재는 취약 대상으로 분류되는 학령전기 아동에 비하여 

중재의 접근성이 높다. 또한 실무에서 비용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스마트기기에 과의존 감소를 위한 중재가 부족한 실정임을 고

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위

한 중재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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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

였으며, 중재 제공자와 자료수집자가 동일하다. 이에 대상자 선택 편

중과 호손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양적, 질적분석에서 참여자의 나이 차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

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도구가 객관적인 도구가 아닌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는 자가 보고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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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

해서는 효과성이 높은 중재의 제공이 필요하다. 문헌고찰을 통해 학령

전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어머니의 정

서지능과 양육행동,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변수의 개선을 위해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혼합연구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된 변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으로 주 1회, 회기당 120분, 총 8회기로 진행되는 감

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양적연구 결과, 실험군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학령전

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전체 

혹은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질적연구에서는 총 5개의 주제와 12개

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정서적 어려움 없는 바람직

한 양육에 대한 희망’, ‘성찰함으로써 어루만지게 된 감정’, ‘따뜻하고 

권위 있는 양육’,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아

이’, ‘달라진 우리 집 풍경’으로 이들 주제는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 및 스마

트기기 과의존이 변화하는 과정의 의미를 드러내준다.  

양적, 질적 자료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스마

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및 학

령전기 아동의 애착,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개선에 유용한 간호중재 방

안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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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결과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에게 근거기반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은 학령전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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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사 실험 설계로 디자인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 무작위 할당 실험 설계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평가도구들을 이용하여 중재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에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반영 지표로 스트레스나 정서

적 변화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cortisol이나 oxytocin과 같은 

생리적 지표를 이용할 것을(Ooishi et al., 2017)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가보고식 평가도구로 변화를 측정

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중재효과 평가를 위해서 제3자인 교사나 연구

자의 관찰 평가를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국외

에서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식이장애와 같

은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에게 감정코칭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관찰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이금희 & 김

성재., 2019), 추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신과 진단을 받은 아동의 부

모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여 감정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범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전-사후-추후 1개월에 조사를 시행하여 프로

그램 효과를 관찰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6개월과 1년 이후의 추후 

조사를 시행하여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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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군 집단프로그램 진행일정 및 출석현황  

 Group Session 1 2 3 4 5 6 7 8 N 
Inclusion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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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A 

10:00~12:00 

Date 
2019 

0917 

2019 

0924 

2019 

1001 

2019 

1008 

2019 

1015 

2019 

1022 

2019 

1029 

2019 

1105 
  

A1 1 1 1 0 1 1* 1 1 8 1 

A2 1 1 1 1 1 1 0 1 7 1 

A3 1 1 1 1 1 1 1 1 8 1 

A4 0 1* 1 1 1 1 1 1 8 1 

B 

10:00~12:00 

Date 
2019 

1007 

2019 

1014 

2019 

1021 

2019 

1028 

2019 

1111 

2019 

1118 

2019 

1125 

2019 

122 
  

B1 1 1 1 1 1 1 1 1 8 1 

B2 1 1 1 1 1 1 1 1 8 1 

B3 1 1 1 1 0 1 0 0 5 0 

B4 0 1* 1 1 1 1 1 1 8 1 

B5 1 1 1 1 0 0 0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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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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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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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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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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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 

1219 

2019 

1226 
  

C1 1 1 1 1 1 1 1 1 8 1 

C2 1 1 1 1 1 1 0 1 7 1 

C3 1 1 1 1 1 1 1 1 8 1 

C4 1 1 1 1 1 0 1 1 7 1 

C5 0 1* 1 1 1 1* 0 0 7 0 

D 

Between 

10:00 ~13:30 

Date 
2019 

1206 

2019 

1213 

2019 

1220 

2019 

1227 

2020 

0102 

2020 

0109 

2020 

0117 

2020 

0131 
  

D1 1 1 1 1 1 - 1*/2 1*/2 8 1 

D2 1 1 1 1 1 - 1*/2 1*/2 8 1 

D3 1 1 0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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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E 

13:00-15:00 

Date 
2020 

1103 

2020 

1110 

2020 

1117 

2020 

1124 

2020 

1201 

2020 

1208 

2020 

1215 

2020 

1222 
  

E1 1 1 1 1 1 1 1 1 8 1 

E2 1 1 1 1 1 1 1 1 8 1 

E3 1 1 1 1 1 1 1 1 8 1 

F 

10:00-12:00 

Date 
2020 

1105 

2020 

1113 

2020 

1119 

2020 

1126 

2020 

1203 

2020 

1210 

2020 

1217 

2020 

1224 
  

F1 1 1 1 1 1 1 1 1 8 1 

F2 1 1 1 1 1 1 1 1 8 1 

F3 1 1 1 1 1 1 1 1 8 1 

G 

19:00-21:00 

Date 
2020 

1105 

2020 

1113 

2020 

1119 

2020 

1126 

2020 

1203 

2020 

1210 

2020 

1217 

2020 

1223 
  

G1 1 1 1 1 1 1 1 1 8 1 

G2 1 1 1 1 1 1 1 1 8 1 

G3 1 1 1 1 1 1 1 1 8 1 

G4 1 1 1 1 1 1 1 1 8 1 

H 

10:00-12:00 

or 

20:00 ~22:00 

Date 
2020 

1107 

2020 

1114 

20201

121 

2020 

1127 

2020 

1201 

2020 

1208 

2020 

1214 

2020 

1222 
  

H1 1 1 1 1 1 1 1 1 8 1 

H2 1 1 1 1 1 1 1 1 8 1 

Total 25 

*1 Session Supplementary Lectures. The duration of each session is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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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참여자 모집공고문 및 선별검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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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자 설명서와 동의서 

 1) 실험군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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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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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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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회기별 집단프로그램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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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프로그램 회기 별 내용 

1회기 감정코칭이란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 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각종서식지, 

사전평가지, 필기구. 

목    적 감정코칭 집단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목    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향상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전

조사를 시행한다. 
30분 

활     동 

 

 집단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진행

자를 소개한다(10). 

 참여자 스스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고충과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점을 돌아가

며 나눈다(30).   

 감정코칭의 역사를 이해한다(5).  

 감정의 중요성과 감정코칭의 필요

성을 이해한다(5). 

 집단 규칙을 설정한다(10).    

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닉네임을 정

하고 기대와 바램을 나눈다(20).  

8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전체 소감을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가지를 작성한다.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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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나의 양육유형은?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각종서식지, 

사전평가 결과지, 필기구. 

목    적 양육유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목    표 

자신의 양육유형을 파악한다.  

초감정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3단계 자기진정법을 실천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20분 

활     동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한다(5).  

 양육유형의 종류를 이해하고, 양육

행동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자신의 

양육유형을 검토한다(30).  

 초감정 점검이 감정조절에 도움이 

됨을 이해한다(40).  

 자신의 초감정 점검하고 원천

을 이해한다-당위적 삶, 감정

적 기억. 

 분노 또는 슬픔과 관련된 경

험을 점검하고 구성원과 함께 

경험을 나눈다.  

 3단계 자기진정법을 배운다(심장

호흡법)(10). 

 과제: 평정심 유지를 위한 행복일

기, 운동하기 등(5).  

9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전체 소감을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가지를 작성한다.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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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아이의 감정 포착하기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서식지, 스피

커, 음악파일. 

목    적 감정코칭 1단계를 이해한다.   

목    표 

참여자는 애착과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관련성을 말로 

표현한다.  

감정코칭 1단계-‘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를 적용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10분 

활     동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한다

(5).  

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부작용, 애

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애착과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관련성을 

이해한다(20) 

 애착 증진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이해한다(30). 

 감정코칭 1단계-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40).  

 ‘아이의 감정은 모두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한다.’를 이해한다.   

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중요성  

 얼굴표정을 통해 감정을 포착해 

보기(실습) 

 과제: 행복일기 쓰기, 운동하기, 

아이의 장점(5) 

10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소감을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

가지를 작성한다.  

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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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기기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서식지, 스피

커, 음악파일. 

목    적 감정코칭 2단계를 이해한다. 

목    표 

참여자는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특성을 이해한다.   

감정코칭 2단계-‘감정적 순간을 친밀함을 형성하는 

기회로 여긴다.’를 상황에 적절히 적용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10분 

활     동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한다

(5).  

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아

동의 기질을 이해한다(20).  

 2단계-감정적 순간이 학령전기 

아동의 성장과 친밀감 증진의 기

회임을 이해한다(20). 

 회피하고 싶은 감정적 순간 나누

기, 코칭 타이밍 포착하기(20) 

 감정조절에 필요한 기술 습득하

기(30) 

 목소리의 크기와 톤, 속도의 

조절 

 긍정성의 유지를 위한 과제 검토

(5) 

10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소감을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

가지를 작성한다.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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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감정을 공감하기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서식지, 스피

커, 음악파일. 

목    적 감정코칭 3단계를 이해한다. 

목    표 

감정코칭 3단계-‘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를 위

한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실천한다.  

나 전달법을 이해하여 적용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10분 

활     동 

 

 감정코칭에서 공감의 중요성 이

해하고 적극적 경청 기술 익히기 

(눈 마주침, 고개 끄덕임, 반응, 

표정 등)(10) 

 다가가는 대화의 비결과 감정코

칭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

히고 연습한다(40).  

 미러링 

 나 전달법  

 열린 질문 

 공감적 추측하기  

 동의 대신 타당성 인정하기  

 실습(50)  

10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소감에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

가지를 작성한다.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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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기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서식지, 스피

커, 음악파일. 

목    적 감정코칭 4단계, 5단계를 이해한다. 

목    표 
감정코칭 4, 5단계-‘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한다.’를 적용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10분 

활     동 

 

 4단계-‘감정에 이름 붙이기’의 

원리와 효과를 이해한다(20).  

 감정에 이름 붙일 때 충분히 

경청하고, 단정짓지 않기, 대

화를 거부할 때 그대로 비춰 

주기  

 5단계-‘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

하기(한계 정하기)’를 이해한다

(20). 

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계 설정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감정코칭을 적용하기에 바람직하

지 않은 상황 이해하기(10)  

 역할극을 통해 감정코칭 5단계를 

적용해보며 어려운 점, 효과적인 

방법을 토의한다(50). 

10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소감에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

가지를 작성한다.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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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감정코칭 심화훈련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서식지, 스피

커, 음악파일. 

목    적 감정코칭 5단계를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목    표 
감정코칭 5단계 적용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

악하여 개선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10분 

활     동 

 

 감정코칭 5단계를 종합적으로 적

용해보며 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을 나누고 개선한다(100). 

10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소감에 나누고, 집단프로그램 평

가지를 작성한다.  

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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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나는 괜찮은 엄마입니다.  

항     목 내     용 

준 비 물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로그램 PPT자료, 서식지, 스피

커, 음악파일. 

목    적 감정코칭 5단계를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목    표 
참여자는 감정코칭 5단계 적용에 대한 활용능력이 향

상된다. 

소요시간 2시간 인원수 4-12명 

도     입 
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한

다. (최저 0점, 최고 10점) 
10분 

활     동 

 

 서식지를 이용해 ‘감정으로 바

라본 나의 인생곡선, 집단프로그

램을 통해 느낀 점, 변화한 점, 

나에게 보내는 찬사의 글, 앞으

로의 기대와 다짐’을 작성하고 

발표한다(50).  

 회복력(resilience)을 이해한다

(10분).  

 음악 명상을 시행하며 서로를 위

한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10). 

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고 마

무리한다(10). 

80 분 

마 무 리 

 질의응답  

 집단프로그램 평가지를 작성한

다.  

 사후조사를 시행한다.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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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motion Coaching 

Group Program for  

Mothers of preschoolers with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Lee, Gum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Sungjae, Ph.D., RN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eschoolers are exposed to smart devices, and their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is rapidly increasing. This 

negatively affects their development. This study aimed to prepare 

and provide an effective emotion coaching group program for 

mothers of preschoolers to reduce preschooler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The program was recrea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hich 

showed that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ng 

behaviors were associated with preschoolers’ attachment with 

their mothers and reduction of their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A concurrent embedded mixed-method desig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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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Further,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applied to 

verify its quantitative effec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re-, post-, and follow-up tests and analyzed using a generalized 

estimate equation. The outcome variables were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mothers’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attachment, and preschooler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In addition, a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applied to evaluate the 

experience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preschoolers’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their mother.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content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e data of 51 mothers (25 in the 

experimental group, 26 in the control group) of children aged 3–6 

years. For qualitative analysis, 12 participants from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were asked to attend a focus group interview,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long with a program evaluation paper.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8 times, once a week, 120 minutes 

each,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program,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in terms of changes in maternal emotional 

intelligence (χ2=14.99, p=.001), maternal positive parenting 

behavior (χ2=9.32, p=.009), preschoolers’ unstable attachment to 

their mothers (χ2=9.49, p=.009), and preschoolers’ ov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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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mart devices (χ2=14.48, p=.001).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maternal 

negative parenting behavior (χ2=4.79, p=.091) and preschoolers’ 

stable attachment (χ2=2.46, p=.292).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derived 5 themes and 12 

sub-themes for the experiences of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se included “hope for desirable parenting without 

emotional difficulties,” “feelings touched by reflection,” “warm 

but authoritative parenting,” “children who became responsible 

by gain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hanged view of my 

home.” 

Based on th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emotional 

coaching group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raising 

preschoolers and further improves preschooler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The program 

can be useful in local community practice, and the study process 

and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based data for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ov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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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Parenting; Objec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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